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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 태종 16년(1416) 8월 10일 己巳

양양 600년의꿈
천년의비상!



양양8경
※ 사진제공 : 제8기 어르신문화학교 사진반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남대천은 오대산,

구룡령, 오색령에서

발원하여 서쪽에서

약 70Km 하상을

따라 동해로흘러가는

청정수역이며 4~5월

이면황어, 7~8월에는

은어, 10~11월에는

연어가 소상하는 회기

본능의 “어머니의

강”이다. 

연어들의고향, 남대천1경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

(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며

공룡릉, 화채릉 등

주요 능선의 출발점

으로내설악과외설악의

분기점이다. 주로

눈잦나무 군락지이며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태고의웅비를간직한, 대청봉2경

영동과 영서를 44번

국도로 잇는 오색령

(920m)은 남설악

쪽으로 오색약수,

만경대, 선녀탕, 만물상,

옥녀폭포의 남설악과

십이선녀탕, 옥녀탕,

봉정암 방향의 외설

악을 함께 아우르는

아름답고 험준한 령

이다. 

자연도함께쉬어가는신비로운, 오색령3경

암반석이 5색을 띄며

오색석사의 한 나무

에서 5색의 꽃이

핀다하여 붙혀진

이름이다. 오색령에서

발원한 맑은 물과

비경은 금강산을 옮겨

놓은듯장관이며가을

단풍이백미이다. 

시원한폭포와가을단풍이아름다운, 오색주전골4경

조선의 개국 공신이

었던 하륜과 조준이

한때은거했던곳으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안에 우뚝 솟은

기암절벽 위 노송

사이에 육각정자가

있으며 천년송 일출의

명소이다. (양양군

명승제68호) 

하륜과조준의발자취를느낄수있는, 하조대5경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인구리 해변의

죽도섬 위에 세워진

정자이다. 송죽이

사계절 울창하여

옛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찾던명소이다.

파도소리와죽향이가득한, 죽도정6경

현남면 남애리에 위치

하며강원도 3대미항

중 하나이다. 한 때

386세대의 흉금을

울린 영화“고래사냥”

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새벽 항구에 입항

하는 싱싱한 생선을

값싸게먹을수있다. 

강원도의베네치아, 남애항7경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하며

송강정철(1536~1593)

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8경 중에 으뜸

이며 동해안 일출의

명소이다. (강원유형

문화제 제48호, 양양

군명승제27호) 

일출이아름다운, 의상대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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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

꿈을 주는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새마을금고는 회원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여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간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금, 대출, 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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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간중심의 금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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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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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개강식

양양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기미만세운동재현행사

양양600합창단 창단식

제7회 물치만세운동기념식

제9기 어르신문화학교 개강식

제5회 강원도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PHO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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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원회원 향토문화교육

문화학교학생 유적지 답사

복무장병 전통문화교육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경로효친문예작품 시상식

문화원회원 선진지 견학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양양문화원 연극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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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600주년기념사업 세미나 자료

- 양양군의역사적특성과미래비전 ｜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 새로운양양600년문화전략 ｜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 웰빙식품테마공원조성을활용한관광객유치방안 ｜ 최정환 경동대학교 교수

●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

- 양양현산문화제의변용과정체성진단 ｜ 임관혁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양양현산문화제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 ｜ 김영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양양현산문화제발전전략에대한거시적접근 ｜ 김진동 강원도립대학 교수

● 현산공원 비 위치도

문화원 회원 교육(특강)
● 특강

- 1차 : 양양학을어떻게발전시킬것인가? ｜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수

- 2차 : 양양의역사연혁과명칭유래 ｜ 박도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8

10

13

15

17

18

35

48

63

64

74

94

108

110

126

목차

 

Contents



제26호 양양문화 7제27호 양양문화

144

147

150

155

162

163

164

174

● 현지답사

- 미천골선림원지(발굴조사현장)

문화학교 운영

● 2015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 편집실

휴양림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목재문화체험장,백두대간생태교육장,송이관,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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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양 문 화 원 장

윤 여 준

희망찬丙申年 새해가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

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에 보살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중동호흡기 질환 메르스의 여파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것 같습니다.

우리문화원은 지역의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 가는 사료를 발

굴, 보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꼭 필요로 하였던 우리 지역의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의 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그 조사과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금표인 교

계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개최하여 학계에 새로운 연구 과제로 떠오르는 성과

를 거두었으며, 양양현산문화제의 명칭변경 등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

여 문화제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였

으며, 조선 후기 양양 부사를 지낸 연암 박지원의 선양을 위한 논문을 강원도

문화원연합회에 발표하였으며, 문화원 회원을 위한 향토사 교육의 일환으로

강원도립대 양언석 교수님과 강릉원주대학교 박도식 교수님을 초청하여 양양

의 역사문화에 대한 특강과 동해신묘와 지난 7월부터 재 발굴에 들어간 선림

원지의 발굴 현장을 직접 찾아 견학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화원 회원들의 마

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좋은 기회로 승화시켰으며, 특히 금년은 우리 양양으로

이름 불려진지 60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로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양

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정체

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우리군

에서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에서는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에 많은 기여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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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6.25한국전쟁 시 38이북 양양지역에서 실시된 미 군정에 대한 내용

을 담은 책자를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에서 직접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민간주도 7년차인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가 온 군민의 참여속에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마무

리 하였으며, 특히 제5회 강원도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가 각 시, 군에서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마

무리 되었습니다.

문화원 회원 탐방은 경기도 포천의 채석장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한 모습과, 포천 한탄강변의 비

둘기낭 폭포를 답사하였으며, 문화학교 수강생 문화탐방은 서울의 경복궁과 경희궁 등 고궁을 탐방

함으로써 많은 견문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문화학교에서는 매년 선생님과 수강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해를 더할

수록 실력이 배가되어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각종 백일장과 대회에서 우리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문화학교 운영과 국내문화탐방은 물론 제38회 양양현산문화제와 제6회 동구리전통민

요경창대회 등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향토사료를 꾸준히 발굴하고 정리하여 지역의 문화창달

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의 성원속에서 우리고장의 찬란한 전통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

여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희망찬 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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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양 양 군 수

김 진 하

‘2016년은양양의새로운도약을위한골든타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이 가득한 2016년 새해가 밝

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행복·건강이 가득하시

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한해

뜨거운 관심과 힘찬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열심히 맡은바 소임

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15년은 그 어느때보다 가슴벅차고, 감격스러웠던 한해

였습니다. 인고의 시간과 노력으로 우리군 최대현안이자 숙원이었던 설

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선정되었고, 지방규제 완화 정부평가에서 전국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많은 성과

가 있었던 한해 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랑스런 군민과 각급 기관 단

체, 공직자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

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루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양양출범 60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새해에는 지나온

600년 양양의 저력을 디딤돌 삼아 3만군민과 500여 공직자와 함께 한

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양양의 역사를 열어가고자 합니

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이 더 이상의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은 어느때 보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골든타임이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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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되고, 낙산도립공원과 같

은 불합리한 규제지역 해제, 지체를 거듭하던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이와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양양국제공항의 날개가 한층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듯이, 우리에게 놓인 이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야

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것 중에, 무엇보다 첫 번째는 오색케이블카의 차질없는 추진일 것입니다.

우리군은 동해바다, 설악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껏 이를 활용한 이렇다

할 관광시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는 100만명이상의 관광수요가 창출되는 대규모 프

로젝트인 만큼 친환경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케이블

카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 숙박시설 확충, 아울렛 쇼핑시설 유치 등 관광서비스

의 질을 높여 우리 양양이 동해안 관광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해·동서고속도로의 전면 개통이라는 기회일 것입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

해·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군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춘 교통중심지가 됩니다. 특히, 동서

고속도로는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최단거리의 고속도로로서, 동해안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고 양

양국제공항과 연계한 물류산업의 요충지로 변모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개발이용가

능한 토지를 추가조성하고 수도권 인구의 유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고속도로시대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던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우

리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동해안 철책철거,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 구 동해고속도로와 구 동해

북부선 철도부지가 폐지됩니다. 규제로 투자를 꺼리던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촉진시켜

침체되어 있는 동해안 지역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함은 지

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지역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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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열쇠입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도록 앞장서서 노

력하겠습니다. 2016년은 지금까지 다져온 노력과 성과들이 구체화되고 그 성과가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남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가시화되고

있고, 양양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는 군민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군의 스포츠 마

케팅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중심지인 양양전통시장은 지속적인 차

별화로 경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영동지역 최고, 전국 최고의 시장으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이외

에도 양양소방서신축, 양양읍 중심테마거리 조성 등 양양군이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성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군은 큰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놓여있

습니다. 이 변화를 확실히 주도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우리 모두의 사고변화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에 쳐 놓은 방어벽을 높다랗게 세워놓고 갇혀만 있는다면 더 이

상의 발전은 없을 뿐아니라, 그 존립자체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변

화와 혁신의 마인드로 양양군이 더 큰 내일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6년은 원숭이 해입니다. 예로부터 잔나비라 부르기도 하는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영특한 동물

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유기를 보면 여의봉을 휘두르며 구름을 타는 원숭이 손오공이 나옵니다.

그 손오공은 불경을 구하러 서역으로 10여 만리 길을 떠나는 삼장법사를 호위하면서, 자신들을 위협

하는 수많은 요괴들과 싸우며 온갖 역경을 헤쳐 나갑니다.

양양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손오공처럼 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난관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만군민과 500여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간

다면 우리 앞에 불가능이란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양양이 그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는 천하무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양양군의회의장

최 홍 규

사랑하는군민여러분!’

병신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 온 군민 여러분께 따뜻한 새해 인

사를 올립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의 모든 역경을 이겨낸 슬기와 지혜를 바탕으로 군민

과 하나 되어 명품도시 양양군을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

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우리군은 민생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광 그리고 문화 잠재력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과제를 풀어가면서 각종 분야에서 강원도의 핵심군(核心郡)

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여 년간 추진해 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우리 군민의 화합

과 단결된 의지로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양국제공항이 개항공항으로 지정되어 공항을 모항으로 한 항공사가 탄

생하는 등 항공상품의 획기적인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하늘 길

도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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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서·동해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면서 명실공히 우리군의 발전을 가

져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소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군민의 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부응하는 것, 그것이 군민과의 소통이고 경쟁력입니다.

이는 시대적 소명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반드시 군민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는 의회정치를 실현하겠으며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

올해는 양양 정명 600주년의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이젠 새로운 미래 양양 100년을 알차게 준

비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희망의 부푼 꿈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

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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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정 문 헌

전통과 예향의 고장, 우리 양양군의 향토문화지『양양문화』제27호 발

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양 예술문화인을 비롯 양양군민 여러분 모

두 병신년(丙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세밑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 심려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했듯이 우리가 새로운 내일을 차분히 준

비하고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기회가 반드

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20년 숙원사업이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19대 국회 들어와서 중앙정

부 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지난 늦여름 드디어 최

종적으로 사업승인이 확정돼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

고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 그리고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

천-양양 구간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국비 예산도 강원도 요

청액 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해 놓았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 완공이 확

실시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넘게 개발도, 보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낙산도립공원 문

제는 낙산사와 하조대, 남대천, 오산리 등 역사·문화·환경자원을 지켜

나가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정부 부처와 차분히 협

의해 나간다면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제27호 양양문화



존경하는 양양 문화예술인 및 양양군민 여러분!

조선 후기 양양부사를 지냈던 연암 박지원은 퇴임 이후“녹봉으로 1만 2천냥을 받았는데 부사 직

봉으로 2천냥, 양양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서 1만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00년 전 연암 박지원이 극찬했던 우리 양양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 속에서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매화가 피어나듯’, 올해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양양은 새

롭게 도약, 성장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내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나누며 정겹고 밝은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

니다. 

『양양문화』제27호 발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해 양양군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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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600주년기념사업
세미나 자료

향토사료

- 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 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 웰빙식품 테마공원조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 (최정환 경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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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제 ｜ 발 ｜ 표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1. 양양의 역사적 정체성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3. 양양군의 미래비전 : 양양학과 가치창조의 힘

양양군의역사적특성과미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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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 -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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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 -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24 제27호 양양문화



25제27호 양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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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 -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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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 -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34 제27호 양양문화



주 ｜ 제 ｜ 발 ｜ 표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1. 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새로운양양600년문화전략

35제27호 양양문화

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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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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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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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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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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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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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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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주 ｜ 제 ｜ 발 ｜ 표

최정환 (경동대학교 교수)

Ⅰ.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 개요

Ⅱ.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연출

Ⅲ. 웰빙식품 학술 프로그램 구성

Ⅳ. 관광객 및 기업 유치지원 전략

Ⅴ. 향후 계획지표 설정의 전체

웰빙식품테마공원조성을활용한
관광객유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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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식품 테마공원조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 - 최정환 경동대학교 교수



50 제27호 양양문화



51제27호 양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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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식품 테마공원조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 - 최정환 경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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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

- 양양현산문화제의 변용과 정체성진단 (임관혁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양양현산문화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김영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에대한 거시적접근 (김진동 강원도립대학 교수)

향토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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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현산문화제의 변용과 정체성진단 - 임관혁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76 제27호 양양문화



77제27호 양양문화

양양현산문화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 김영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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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縣監韓公命相淸德善政永世不忘碑

현감한공명상청덕선정영세불망비

② 郡守兼司令官趙公觀顯不忘碑

군수겸사령관조공관현불망비

③ 監司兪公得一永世不忘碑

감사유공득일영세불망비

④ 府使李公光植永世不忘碑

부사이공광식영세불망비

⑤ 大風水災遭難者之慰悼碑

대풍수재조난자지위도비

⑥ 府使權公中敏善政不忘碑

부사권공중민선정불망비

⑦ 府使李公尙逸善政碑

부사이공상일선정비

⑧ 확인불가

⑨ 府使李公景容仁政碑

부사이공경용인정비

⑩ 金定淳先生敎學頌德記念碑

김정순선생교학송덕기념비

⑪ 觀察使姜公銑善賑●役永世不忘碑

관찰사강공선선진견역영세불망비

⑫ 府使梁公重厦愛民善政碑

부사양공중하애민선정비

⑬ 府使權縉善政碑

부사권진선정비

⑭ 府使柳公恒善政碑

부사유공항선정비

⑮ 府使金公演淸德善賑不忘碑

부사김공연청덕선진불망비

⒃ 府使姜公鎬淸德善政永世不忘碑

부사강공호청덕선정영세불망비

⒔ 府使鄭公必東賑飢●役善政碑

부사정공필동진기견역선정비

⒕ 府使鄭公基豊善政碑

부사정공기풍선정비

⒖ 都護府使林候穆淸德善政碑

도호부사임후목청덕선정비

⒗ 府使柳敬時善政碑

부사유경시선정비

(21) 府使蔡公彭胤善政碑

부사채공팽윤선정비



서론

오늘, 양양문화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내년이 양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양양군과 문화원이

정명 60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정명 600주년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600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양양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성공은, 문화원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후 쯤 양양의 모습은 어떨까? 

시골에 노인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반쯤은 폐허가 된 고을로, 유령의 마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수한 양

양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와 폐교가 부활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양양을 찾는 사람들로

번화한 즉, 조선조처럼 번화한 양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명 600주년의 행사는 양양이 변화할 수 있는 골드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선조에 양양은 대단하였다. 조선왕조의 외친, 즉 조선왕조의 뿌리로,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했고,

금강산으로 가면서 양양에서 자고 가고, 돌아오면서 아름답고 우수한 문화를 간직한 양양에서 회포를 풀었

던,  돈이 붐볐던 고을로, 번화한 곳이었다.(기생)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가 미래인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600년을 즈음하여 저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지역학, 즉, 양양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싶습니다. 이제는 양

문화원 회원 교육(특강)

양양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강원도립대학 교수 양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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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을 학문으로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양양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중요한 지역학의 시점에서, 양양학은 역사, 인문, 지리,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산업

등을 연구하여 미래발전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양양학이 중요한데, 그 중, 역사와 인문, 지

리, 문화, 관광분야만이라도 정명 600주년을 맞아 준비해 보았으면 한다.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의미 있고 흥미로운 담론을 간직한 고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을 받아왔다. 성공한 지역이나 우수한 문화에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문화가 미래의 시대에, 양양

의 우수한 문화인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과 삶과 생활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의 양양문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양양의 문화 정

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

다.  

사례를 들면서 양양학 분과 중에서 역사, 교육, 관광, 환경, 정신문화 측면에서 사례를 들면서 이

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리적 관점

양양은 우수한 문화와 함께 풍요로움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명의 삶을 살았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즉 풍수에 의하면, 

대저 살 곳을 택할 때, 처음에는 지리(땅의 생김새와 형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생리(생활하

는 습성), 인심(백성의 마음), 마지막으로 산수(산과 물)을 돌아본다.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

지만 없어도 살기 좋은 곳이 못된다. 지리가 아름답고 생리가 좋지 못 하면 오래 살 곳이 못 되며,

생리가 좋고 지리가 못하여도 역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집터는 산소자리와는 달라서 물이 있어야 재산이 생긴다. 그러므로 물이 고여 있는 물가에는 부유

한 집과 명촌과 번성하는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역시 시냇물이 모여드는 곳이라야 대를 이

어 오래도록 살 터가 된다,

그 예로 풍수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이 스님이다. 절터를 정할 때, 풍수를 봅니다. 신라는 불교국

가였고, 양양은 불교의 성지였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풍수가 좋았다. 의상이 당에

서 공부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양양에 낙산사를 창건한 것은 풍수가 좋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기 좋

은 곳에 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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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䤬 양양은, 삼국시대부터 오랜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었고, 지난날 관광과 문화의 중심이었

던 양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문화가 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무엇인가?
조선조 왕조(1392년 창건)를 보면, 조선왕조를 창건하면서 우리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의 외친이기 때문이다. 

태조6년(1397) 1월에 양주를 임금의 외친본관이기 때문에 부로 승격시켜 양주부라고 하였습니다.

태종13년(1413) 예에 따라 양주부를 왕조의 외친이라 하여 양주도호부로 승격하였습니다. 

태종16년(1416) 양주를 양양이라고 개칭하여, 양양도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왕조에서 특별

히 관리해 왔습니다. 왜 이곳을 양양이라는 지명으로 개칭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동해신묘와 조선왕조의 외친이라는 이유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동해의 신을 모시는 해가 떠오르는 고을로, 조선왕조의 태동이라는 의미로 양양이라는 명칭을

나라에서 정하였다.

동해신묘의 명칭도 저는, 고려사에 처음 사용한 대로 동해신사라고 해야한다. 지역문화에서 명칭

변경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면 정정하는 것이 양양의 정체성을 찾는 시발점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럼 왜 동해신묘라고 했는가? 그것은 17-18세기 유교문화가 불교와 불교같이 귀신의 세계를 폄

하하는 시대적 사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의 뿌리를 양주에서 양양으로 개칭하고 자신의

뿌리를 양양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䤍유교와 불교의 차이 1)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유가는 답을 줄 수 있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답

을 줄 수 없다. 2) 제사 3)유교는 현실-도덕사상

䤍조선왕조 창건이 1392년으로, 많은 사건과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5년 후 양양에 대해서 외친

으로 부로 승격시킨 것은 조선왕조의 뿌리를 양양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왕조 태조와 태종이

600백 년 전에 양양을 어떤 마음으로 왕조의 뿌리로 인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선

왕조 이성계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앞으로 6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䤍세종실록 지리지 양양 연혁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실록권일, 총서 낙산 관음굴에서 기도하여 도조인 이선래를 낳다.

조선조 태조실록에 의하면 익조(이성계 증조부)가 양양에 거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자

부인 최씨와 함께 낙산의 관음굴에 기도하였더니, 밤 꿈에 한 승복을 입은 중이 와서 고하기를“반

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을 善來라고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얼마 안가서 아이를

배어 과연 의주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마침내 선래라 했으니 이 분이 도조이다. 관음굴은 지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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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양양부에 있다. 이때 익조가 안변에 왕래하였는데 또한 화주와 함주에도 왕래하였다.

낙산사 관음굴은 이성계의 조부인 도조의 후사를 점지한 기도처로 해마다 강향사를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고 사전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낙산사는 궁중불교의 도량으로 이름 하였다.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수하

고 홍예문을 축성하였다. 이때부터 이성계의 증조부인 익조와 부인이 여기서 빌어 도조를 낳았다고

하여 아기빌이 굴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낙산사는 조선왕조의 출생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종

실록에 의하면 정희왕후(세조비)가 일 년에 쌀 백 섬씩 낙산사에 하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 양양이 조선왕조의 外親인가?

이안사

이안사는 이성계의 고조부로 전주의 유력 세력가였다. 이때는 몽고군이 침략하였던 고종 후반기

이다. 이때 이안사가 전주관아의 관기 한 명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주사가 전주에 안

렴사로 부임하는 산성별감을 접대하기 위해 그 관기로 하여금 수청을 들게 하였다. 평소에 지주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안사가 화가 무척 났다. 왜 많은 기생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기생으로 하여

금 수청 들게 한다고 하여, 문을 박차고 들어가 술상을 엎어 버렸다. 이에 후환이 두려워 가족을 거

느리고 삼척 미로면으로 도망을 옵니다. 삼척에 산지 1년도 못되어 아버지(이양무)가 돌아가셨다.

이에 묘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몹시 피곤하여 잠시 쉬고 있는데 이때, 한 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나

타났다. 주위를 모두 살펴본 후에 인적이 없는 것을 알고 확인하고“大地가 吉地로다”하였다. 이안

사가 나무 밑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모르는 도승은 동자에게 이곳이 제대로 발복하려면 開土祭

를 소 백 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내야 하고 관은 금으로 만든 것을 싸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 그래야

5대손 안에 왕자가 출생하여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왕이 된다.

가난한 살림에 소백마리와 금으로 된 관을 만들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백소(흰소)로 대신하고 금관

은 귀리 짚이 황금색이라 대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척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자신과 갈등이 심했

던 전주의 지주사가 관동의 안렴사로 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다시 가족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도망가

다가 양양에 머물게 되었다. 이 때, 부인 최씨와 낙산사 관음굴에서 기도하여 도조가 탄생하였다.   

양양이라는 지명은 참 좋은 이름- 동해 신이 살았고, 해가 떠오르는 조왕조가 탄생한 곳이다. 좋

은 이름이란 1) 부르기 좋고(음의 조화)기억하기 좋은 이름, 2) 좋은 의미, 3) 개성이 있어야 한

다.(양양에 산다. 양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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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

䤬 양양의 문화적 자부심은 무엇인가?
낙산사, 동해신사, 향교, 조신 이야기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저는 양양도호부 관아. 

䤍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관아(官衙) 재건. 양양도호부 관아 설립은 이 지역의 역사랜드마트가

될 수 있고,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조선왕조가 특별히 관리했던 조선조 양양도호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양도호부 건물이 재건된다면 양양인들이-속초시민들이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설악권에

서 중심 고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양양분들이 별로 고민이 없다. 왜 그럴까? 문화교육이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교육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문화원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 한 것은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문

화에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된다.  

양양도호부 관아 건물은 궁궐처럼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아름답다. 門樓가 자연과 어울리는 풍경

이고, 문루의 이름 또한 문학작품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성안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가운데 정자

가 있었다.(청연당이라는 동헌, 객관의 문루 태평루, 동쪽 성문인 한수루, 남쪽 성문인 현산정, 도호

부 가운데 연못에 위에 있는 정자 애연정)  

도호부 관아 복원을 통해 영북지역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양양의 역사성을 복원하여 문화적 자긍

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려 목종 10년(1007) 10월에 348간의 성(城)을 축조하고 성문 4개를 설치하였다.1)

기록2)과 구전에 의하면 양주성 축성을 계기로 성내(城內)에서 성황신을 봉안하여 단오제의 주신

으로 모신 전통이 그대로 복원되어 지금의 양양 현산문화제로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왜 현산이라는 명칭을 쓰는지? 

문화제에 모시는 신의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천년 이상 된 성황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정체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

느 성황사나 모시는 주신이 있다. 그 주신이 누구인가?

양양군지(2010)에 보면,

고려 목종10년(1007)에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양주성을 축성하고 매년 침입해 오는 외적들과

항전을 계속하면서 향토를 수호하고 이 후 양주성을 동서남북에 4대문을 내고 성내에 성황사를 짓

1) 『고려사』권82 표36 병2 성보조
2) 『고려사』
『고려사절요』



115제27호 양양문화

고 춘추로 치제를 하였으며 선조25년(1592) 이후 매년 5월 5일 제의 뿐만 아니라 성황굿을 성대하

게 하였다.  ... 현산문화제 기간 중에 장군성황제가 열렸는데 15시경 고치물제부터 시작하여 장군

성황당에서는 양양군수를 초헌관으로 하여 성황제를 지낸다. 

참으로 아쉽다.(성종 11년(992)-成廟別號-중국지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사실 강릉도 중

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강릉인들은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하지 않는다. 왜 자존심 때문

에...

4. 교육

䤍고려시대 주목할 만 한 분은 근재 안축선생이다. 안축(1287-1348)은 원에서 과거급제를 하고

고려에 돌아와 충혜왕 때, 강원도 존무사로 파견되어 양양에 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썼다. (신라

때 문선왕동이라는 신라의 학교터가 남아있었다고 한다-당연하다. 왜냐하면 신라 화랑도들의 중심

수련장에 학교가 없었을 리가 없다. 그 자리에 향교를 세웠다.) 안축의 생각은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면, 집에는 재주와 학문 있는 자손가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한 풍속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하였다. 이처럼 안축의 학교 건축으로 오늘, 양양의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고을마다 미풍양속이 전

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안축 같은 분을 선양사업을 해야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관동와주에 담겨 있다. 후에 내시의 미음을 사 파직. 경기체가인 관동별

곡이 있고, 양양에 향교를 처음으로 세워 양양의 풍습과 교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런 분을 선양해

야 한다.      

5. 화랑도의 중심수련장

양양관아의 건물에 관한 기록은『현산지(峴山誌)』공해(公●-공관)조에 명칭과 위치가 자세히 기

록되어 있다.3) (군인수도 기병 등 1169명이 주둔)

3) 『관동지(關東誌)』공해조(公●-공관)에 의하면,
객사(客舍) 35간, 아사(衙舍) 108간 , 향청(鄕廳)10간, 훈련청(訓練廳) 14간, 군기청(軍器廳) 10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군보(軍保)조 의하면, 기병(騎兵) 454명, 어영군(御營軍) 19명, 금위군보(禁衛軍保) 37명, 자보(資保) 21명, 훈련도감 포수
보(訓練都監砲手保) 188명, 별파진(別破陳) 5명, 악공보(樂工保) 18명, 악생보(樂生保) 6명, 전설보(典設保) 36명, 무학(武
學) 13명, 아병(牙兵) 63명, 속오군(束伍軍) 309명으로 그 규모를 인지할 수 있다.  
양양관아의 건물에 관한 기록은『현산지(峴山誌)』공해(公●-공관)조에 명칭과 위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성_돌로 쌓은 곳은 둘레가 403척, 토성은 둘레가 2,825척으로 성안에는 우물에 2곳이 있다. 지금 성벽은 대부분이 무
너져 버렸고 다만 동,남,서문만 남아있다.
양양읍성 둘레 2,724척은 본부와 원주인 군인 1,475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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䤍영동지역 중에서 양양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구역이고 군사적, 교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고구려가 강성할 때는 고구려의 영토였고 신라가 강성할 때는 신라에 속하였다. 그리고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국가적으로 특별한 관심지역이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상적으로는 불교이고, 지역적으로는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이다. 영동에서 양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삼국을 통일 할 최고의 지형이다. 그래서 신라

는 영동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삼국을 통일할 중심지역으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강화하

기 위해 종교, 즉 불교를 통해 一心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의 고구려가

그 이후에 양양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한 번도 되찾지 못했다. 그것은 신라의 정책이었다. 고승들과

당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다투어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여 이곳을 불교의 성지로 만들었고,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으로 화랑이면 누구나 이곳을 순례하며 지형을 배우고, 국토사랑을 배우게 되었다.   

䤍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성지이고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이었다. 

신라는 불교국가로, 이상적인 인간은 화랑이나 승려가 되는 것이었다.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으로 그 유적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화랑들의 규모는 3백 명에서 3천 명 정도로, 구성은 국선인 화랑 1명과 그 밑에 승려 2-3명, 그리

고 화랑도로 되어 있다. 유명한 승려들과 화랑도는 15-18세 정도, 수련 기간은 3년 정도이다. 

우리 민족의 이상형인 화랑으로, 이 화랑이 조선조 선비로 전통이 이어진다. 화랑은 그 명예에 어

울리는 교육방법이 있었다.

1) 相磨以道義, 2) 相悅以歌樂, 3) 遊娛山水의 도를 중시하였고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 벗하였다.

화랑들의 교육방법은 첫째가 상마도의이다. 도(道)와 의(義)를 연마하였다. 둘째가 상열가락이다. 가

무(歌舞)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훈련이다. 셋째가 유오산수 이 명산대천(名山大天) 을 다니면서 천지

기운을 받는 수련이다. 가장 이상적인 한국형 인물은 화랑이었다. 이 화랑이 조선조 선비로 이어진

다. 오늘날도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진다. 

어떤 교육= 산-웅장함과 경건함, 바다-열정적임 힘, 호수-고요함

양양에도 화랑들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다.

원일전리에 가면 화랑소가 있다. 화랑소란 신라 화랑 원일이 이 소에서 놀다간 후로 이 소를 화랑

소라고 부른다. 어쩌면 이 원일랑이 찾았던 곳을 원일전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영랑호에 화랑들이 노닐었던 곳에 정자가 있습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경포대와 한송정은 낭도 3

천명이 각기 소나무 한 그루씩 심어 푸르름을 자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양양문화는 무엇인가? 양양이라는 이름값은 하고 있는가? 한번 쯤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

다. 또 어떤 문화를 후손에게 물려 줄 것 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래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경제의 중심이 되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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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문화적 전통으로, 전통은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창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창조하느냐에 따라

양양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인접한 강릉은, 시와 문화원에서 전통문화유산을 마음껏 지원하여 발전하고 있다. 속초는 아주

작은 전통문화유산이라도 있으면 창조하고 만들어 간다. 그런데 양양은 도처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

산도 관리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양양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양양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우수한 문화유산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인물

䤬 연암 박지원
1) 조선조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양양부사를 지낸 연암 박지원은 부임하고 돌아갔을 때, 여러 사람

이 모여 지방수령의 녹봉을 화제 삼아 어느 고을이 많고 어느 고을이 적다는 등 서로 비교하는 말들

을 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저 참고 계셨다. 양양부사를 그만두고 돌아오신 후 이웃에 사는 여러분

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을 때이다. 그 분들은 이전에 다스리던 고을 녹봉이 많고 적음에 대해 서로 이

야기 하다가 아버지더러 양양에서는 얼마나 받았는가 묻자, 아버지는 농담으로 1만 2천 냥을 받았

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게 정말이오. 그렇고 말고! 그분들이 반신반의하며 자세히 말하기를 청하

자 웃으면서“바다와 산의 경치가 1만 냥의 가치가 있고, 녹봉은 2천 냥이니 넉넉히 금강산 1만 2봉

과 겨를만 하지 않소!”이 말에 좌중이 모두 크게 웃었다. 산과 바다의 경치가 일만 냥의 가치가 있

고 록봉은 이천 냥 이었다고 경관녹봉론(경관자산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

니다. 

유형무형의 경관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한다면, 양양과 설악산, 그리고 바다의 가치는 무한한 것

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느낄

수 없다면 양양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자연과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

으면 합니다.  

문화는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 우리 후배들이 양양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양

양의 미래는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연암이 양양에 와서 약 7개월 정도 부사를 지냈습니다. 왜 7개월 정도 밖에 못 했을까?

이곳의 무서운 텃세 때문이었다. 이것이 속초라는 지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암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연암은 조선조 대표적인 실학자이지만 실학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삶

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문학적 재능만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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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이 양양부사로 부임 했을 때는 이미 세상에 뜻이 없고 하루하루 억지로 세상을 보내고 있었

다. 이곳에 와 보니까 텃세가 말이 아니었다.) 

2) 아전들이 곡식을 훔치고 빼돌려, 관가의 창고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환곡의 방출과 수납

은 전부 허위였다. 이것은 관례였다. 아전들에게 사사로이 써버린 관곡을 갚으라고 하면 아전들이

그때마다 도리어 달아나겠다고 위협을 했다. 그래서 불러 놓고 이야기 했다. 관아의 창고가 텅 비어

있어서 고을 원이 무엇을 하겠는가? 달아나고 싶다면 모두 달아나서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하여라.

나도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장계를 올려 죄를 청한 후 돌아가 처분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마침내 공무를 전혀 보지 않고 조그만 방에 거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전들이 빼돌린 곡식을 도로 회수 하지 못 한다면 한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자처 할 수 없다.

얼마 후 연암은 녹봉을 떼어내 아전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녹봉을 받는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 너희들이 각자 따로 훔친 곡식을

갚고자 한다면 끝내 갚지 못할 것이다.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냄을 따지지 말고 함께 힘을 모은 다면

티끌이 태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원님이 포흠을 갚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갚지 않는다면 원님을 볼 면목이 없다. 마침내 아전들은 갖고 있던 물건을 팔아

포흠을 갚아 나갔다. 그리고 나서서 연암은 동헌에 나와 공무를 보기 시작했다

3) 신유년(1801-65세) 봄에 벼슬을 그만두고 상경하였다. 그 이유는 신흥사의 스님, 창오, 거관이

라는 중이 궁중과 결탁하고 대군, 왕자들과도 관계가 있었다. 또 그런데 관속을 구타해서 사람을 살

해했다. 이에 분개하여 감사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그런데 감사는 꺼리는 바가 있어 눈치를 보며 결

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연암은 궁속과 중들에게 제압되는 고을 원이 아전들과 백성들을 어찌 다

스린단 말인가! 이에 상경하여 병을 핑계로 사임하셨다.              

4) 양양에 대한 인식

고을의 폐단이나 백성들의 고질이 모두 고치기 어려운 형편인데 두어 달 지내는 동안에 비로소 바

람마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몰아치는 폭풍과 비릿한 회오리바람이 일어났다 하면 곧

기왓장을 날리고 고래나 악어의 울음 같은 거센 파도소리가 베갯머리에서 들리는 듯 하니 돌이켜 고

향 집이 생각나도 수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때의 구경꾼들이

지팡이 짚고 나막신 신고 명승지로 찾을 만한 땅은 될 수 있지만 노경에 노닐면서 몸을 보양할 곳은

전혀 못 됩니다. 더구나 하인 하나도 데리고 있지 않고 중처럼 외롭게 살고 있는 신세입니다.

䤍연암의 문장론-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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䤍어린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귀가 울리자 신기하게 여겨 동무에게 속삭이기를 이 소리 들리니?

피리소리, 생황소리가 별처럼 동그랗게 들리는데? 그러나 동무가 귀에 맞대고 아무리 들어봐도 아

무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 아이는 딱하다는 듯이 남이 들어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 

䤍그리고 한번은 시골사람과 함께 자는데 그가 코를 크게 골았다. 빈수레가 털털거리듯 숨을 들이

쉴 때는 마치 톱질하듯, 내 쉴 때는 돼지가 쌔근거리는 소리를 냈다. 함께 자던 사람이 흔들어 깨우

니 그가 버럭 화를 내며 내가 언제 코를 골았느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 

䤍이처럼 귀울림처럼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을 남이 몰라주어 늘 걱정이고, 코골이처럼 자신의 잘못

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글을 쓴다고 하였다.     

䤍황장목(임금의 관을 만들 때, 쓰이던 재질 좋은 소나무)과 환곡 때문에 날마다 머리를 썩이고 있

습니다. 지인들이 남은 황장목으로 연암의 관을 만들자고 했을 때, 연암은 그 황장목으로 마을의 다

리를 만들었던 관리였다.

소나무의 생태와 그 중요성

양양에는 소나무가 유명해서 그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금표를 세웠습니다. 원일전금표, 어성전

금표, 법수치리금표(1996년까지 존재), 장리금표(1999년까지는 존재했었다) 등 한 지역에 가장 많

은 황장금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참 아쉽다.

양양은 소나무의 고장이다. 양양의 소나무가 재질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릉은 이미 솔

향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양양에서는 송이축제 때, 소나무 축제도 같이 했으면 한다. 

새로운 원장님과 군수님이 오셔서 정명600주년을 기념으로 군청 앞에 소나무를 심었고, 낙산에도

소나무를 심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10년 후쯤 그 소나무들은 양양의 명물이 될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다. 백년 후쯤 수백 년 된 소나무 가로수가 드리우진 양양의 거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문화를 선비문화라고 한다. 선비들은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였다. 그 지조와 절개를 소나무에

비유한다. 소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항상 푸르름을 간직한 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한다. 비가 오

나 눈이오나 푸르름을 간직한 채 조금씩 자라는 소나무를 보면서 은근과 끈기를 배웠다. 그래서 조

윤제 박사는 우리 민족성을 은근과 끈기라고 말한다. 이처럼 소나무는 우리 민족정신을 상징해 왔

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로수가 소나무에서 외국에 보기 좋은 프로타너스나 은행나무, 벚꽃나무, 미

루나무 등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 서울같이 오백년 도시에 소나무가 가로수로 드리워져 있다면, 양양같이 천년 이상 된

도시에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드리워져 있다면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가 될 것이다. 

소나무보다 프로타너스 같은 화려한 나무를 보고 자란 세대는 은근과 끈기보다는 조급함과 화려

함, 그리고 사치스러움을 배우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했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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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면 여유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

은 사회의 차이는 무엇일까?=김삿갓 배,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절병부인

우리 조상들의 시를 보면,

나비와 청산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서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 자고 가자

어느 것에 구애됨 없이 해탈의 경지에서 청풍유수와 같이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풍류이

고 멋이다. 장주의 꿈, 청풍유수와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

다. 

소나무와 같이 여유를 주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한복이다. 긴 한복의 치마와 여유 있는 옷고름을

보면 너무 길어서 불편했을지 몰라도 우리민족에게 여유있는 삶을 주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아주 짧

고, 꽉끼는 옷을 입은 우리는 각박할 수 밖에 없다. 우리를 백의민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니다.

7. 소나무와 충절의 고장

양양은 절개의 고장이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했던 소나무는 양양인에게 3.1독립운동의 계기가 되

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 왔습니다. 양양의 문화적 자부심 가운데 하나는, 독립운동

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났던 충절의 고장이다. 충절의 고장답게 가로수가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드리

워져있다면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나무의 고장 양양!으로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양을 소나무의 고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연암 박지원의 말처럼 황장목의 고

장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 그래야 소나무를 통해서 양양의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양이 소나무의 고장이고, 충절의 고장이고, 선비의 고을로 우수한 문화를 자라는 양양의

학생들에게 문화교육이 되어야만 양양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화원의 의무이자 책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의 정신문화는 화랑도의 중심 수련장이었던 양양, 그리고 소나무를 통한 절개가 근대사의 항

일운동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금표도 있었다. 낙산사 금표(대사간 안관후가 성종에게 아뢰기를“신이 전날 낙산사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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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열어 금표를 치우도록 청하였는데 지금까지 하명을 듣지 못했습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낙

산사 금표는 100보에 불과하고 해수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 100보 안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은 무

엇이냐? 구로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을 왕래하는 사자들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횃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연소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

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안관후가 말하기를“기생이야 있고, 없고 관계가 없으나 양양에 기생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데 이제 만일 기생을 없애버린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없앴다고 할 것입니다.”하자

왕이“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낙산사에서 조선왕조의 후광으로 금표를 세워 못된 짓을 하니까 양양의 유림

들이 금표를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동해신사금표, 하복리 태봉금표, 금표가 많다는 것은 신성한 지역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8. 불교문화

䤬 의상대사가 당에서 귀국하여 처음으로 양양에 낙산사를 창건

도의선사가 진전사에서 가지산문의 개시조로서 대한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는 스님으로 진전사

에서 40년 동안 불도를 닦았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쓴 일연스님(1206-1289)이 진전사에 출가하여

(14세) 8년간 수도 하였다.   

(천년사찰 신흥사-원효가 말한 불교를 통한 일심으로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

는 신성한 지역에 사찰을 창건하였다.(백제 660, 고구려 652년 멸망) 

향성사(신흥사) 652 창건(*낙산사 671년), 698년 불로 전소 3년간 폐허, 701년 의상이 선정사로

개칭-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3존불 모심.

䤬 원효와 의상의 담론

원효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받칠 기둥을 다듬을까 한다!”이 노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태종 무렬왕이 듣

고, ‘스님이 귀부인을 얻어 현명한 아들을 얻고 싶구나. 나라에 현자가 있다면 나라에 이익이 클 것

이다.’생각하였다. 그래서 왕이 의도적으로 과부인 요석공주와 잠자리를 만들어 설총이라는 자식을

낳았다.

반면 의상은 두 번째 당나라에 가면서 원효와 헤어진 후 홀로 험한 뱃길로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다. 당 등주에 도착해서 그곳의 州長인 신도인 유지인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 때, 그 집의 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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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의상에게 첫 눈에 반해버렸다. 선묘 아가씨는 의상스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젊의 구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갑자기 道心을 발하여‘세세생생에 스님에게 귀

명하여 대승을 배워 익히고 큰일을 이룩하겠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시주가 되어 필요하시는 생활품을 받치겠습니다라고 큰 소원을 세웠다. 의상스님

은 지엄의 문하에서 오랫동안 화엄학을 공부한 다음 문무왕 11년(671)귀국했다. 선묘 아가씨는 한

마리 용으로 변하여 신라 땅까지 스님을 따라 왔고, 스님이 머물던 부석사에 오래도록 살면서 스님

을 도왔다고 한다. 하지만 원효는 요석공주가 찾아왔지만 다시 만나지 않았다. (설총의 화왕계)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치유해 줄 뿐 아니라 모든 중생

들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보살이다. 낙산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의 진

신이 해변가 어느 굴 안에 산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낙산이라 했다. 

의상은 재계 후 칠일 만에 방석을 새벽에 물위에 띄웠더니 용천팔부의 시종들이 굴속으로 안내해

들어가므로 공중을 향해 참례하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준다. 의상은 받아갖고 물러나오니 동해

의 용이 또한 여의주 한 알을 바치므로 의상이 받들고 나와서 다시 칠일동안 재계하고 나서 이에 관

음보살의 참모습을 보았다.

䤬 여의주가 진짜일까? 그리고 어디에 있을까?

고려사권27, 원종14년(1273) 기록에 의하면, 마강이 귀국하게 되어 대장군 송분으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였다. (그런데) 왕후가 일찍이 낙산사 관음여의주를 얻어 보고자 하였으므로 송분이 가는 편

에 이것을 보내었다.

(관음보살이 하는 말이 座上의 산마루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을 짓는 것

이 마땅하다. 법사가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대나무 땅에서 솟아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둥근 얼굴과 고운 바탕이 마치 천연적으로 생긴 것

같았다. 대나무가 도로 없어지므로 그제서야 비로소 관음의 진신이 살고 있는 곳임을 알았다. 이 때

문에 그 절 이름을 낙산사라 하고 법사가 자기가 받은 두 구슬을 성전에 봉안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 뒤 원효대사가 뒤를 이어 관음보살을 참례하려 하였다. 

처음에 남쪽 교외에 이르자 논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법사가 희롱삼아 벼

를 달라고 청하자 여인은 벼가 잘 영글지 않았다고 대답한다.(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

에서 아직 원효가 도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니 월수백(생리대)을 빨고 있

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자 더러운 물을 떠서 준다. 법사는 그 물을 엎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있는 소나무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그를 불러 이야기한다. 제호스님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보이지 않았는데 소나무 밑에는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법사가 낙

산사에 이르자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이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전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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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이 관음보살의 진신임을 알았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했다. 법사는 성굴로

들어가 다시 관음의 진상을 보려하였으나 풍랑이 크게 일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 

䤍원효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유사는 일연스님이 썼는데, 일연

스님이 진전사로 출가하여 들은 이야기로 낙산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일연스님은

정통성을 중시한 스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원효의 깨달음은 여인의 물을 받으면서 허위임을 증명되

었다. 물은 원래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는 청정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인간은 물을 통해 더러움을 입히

지만 물은 몇 걸음만 옮긴다면 본래 물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스스로 자정능력

을 가진다. 그래서 물은 물이다. 물이 더럽다고 말한 의미는 더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

원효와 의상이 함께 거닐었던 낙산사에서 신흥사의 순롓길 순례나 원효의 의상 중심의 불교축제

도 ... 

이처럼 의상과 원효대사는 당대 최고의 고승으로 우리 지역과 관계있는 인물이다.

삼국유사 권3, 낙산 이대성관음, 정취, 조신조에 전하는 조신전은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의 소설이

라고 한다. 

䤍조신전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世逵寺(지금의 흥교사)의 장원(농장)이 명주에 있었는데, 본

사에서 조신을 보내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하였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공의 딸을 좋아

하여 아주 반하였다. 그래서 여러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

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연인에게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불당으로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여 날이 저물도

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갑자기 김씨 낭자가 기쁜 낯빛

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말하였다.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님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여 그녀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40여년을 살면서 자녀 다

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 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 먹을 수 없었고, 마침내 모습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10년 동안 산과 들로 돌아다니니 옷은

찢어지고 몸도 가릴 수 없었다. 마침 명주 해현령을 지날 때, 15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죽자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살면서 그들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

려서 일어나지 못하니 10살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먹었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갑자기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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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어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

있는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었지만 집 나온 지 50년 동안 정

은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

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닥쳐오는데 남의 겹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 없게 되었으며 수 많은 문전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이 산더미보다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

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위의 이슬이요,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 더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뭇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 차라리 짝 잃은 원앙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 하는 것은 인정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

치는 것은 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서로 헤

어지기로 합니다!”

조신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고 하는데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갈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시오.”

그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꿈에서 깨어 보니 타다 남은 등잔불

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하였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히 세

상 일에 뜻이 없어졌다. 

괴롭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 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서 재물을 탐하는 마

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참을 길이 없었다. 그는 돌

아와서 해현령에 묻는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이었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

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의 책임을 내놓고 사재를 내어 정토사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마지막에 의하면 이 전기를 일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 어찌 조신의 꿈만 그렇

겠는가? 지금 모두가 세속의 즐거운 것만 알아 기뻐하고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다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마무리 하고 있다. 

이광수의 꿈은 조신의 내용을 원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꿈을 중시하는 민

족이다. 이에 꿈을 문학작품에 수용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낙산의 조신몽은 우리나라 최초

의 소설로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금오신화

양양인들의 기록은 여지도서(영조33-1757-1758), 『關東誌』풍속조에 양양인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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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상(農桑)하기에 힘쓰고 상장(喪葬)에 정성을 다하며 유연(遊宴)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문학

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숭한다(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숭하고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은 양양인의 풍속과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근면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문장을

숭상하고 예의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9. 마무리

현대나 미래시대는 이야기의 시대이다. 양양은 이야기가 참 많은 고을이다. 

흥미 있는 이야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가 있다.

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양양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으면 좋겠

다. 

양양지역은 풍부하고 다양한 신화, 전설, 민담이 전해오고 있다. 예-동해신묘이야기, 낙산사 조신

이야기, 원효와 의상이야기, 성황신이야기, 등 무한하다.

문제는 이 무한한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담론은 생활 속에서 애정을 갖게 되고, 상상력은 미래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한다.  

우수한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라져 가는 문화유적을 복원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가 양양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께서 양양의 우수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저는 양양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강의 할 기회가 있다면,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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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양양은 예로부터 익현(翼峴), 이문(伊文), 익령(翼嶺), 덕녕(德寧), 양산(襄山), 양주(襄州), 현산(峴山) 등으

로도 불렸다. 양양이란 명칭은 본래 중국 호북성(湖北省) 한수연안(漢水沿岸)에 있는 지명으로 아름다운 자

연과 지리적 환경이 양양과 유사하고 사람들의 품성 또한 자연의 섭리에 감모(感慕)하는 기개가 잠재하여 사

대부의 문헌이 찬란하고 풍습이 선미하다고 하여 양양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양양’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불렸을까? 이에 대해서는 태종 16년(1416)에 양양(襄陽)으

로 개칭됨으로써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런데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세워진「충선왕비순비허씨묘지명(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에‘양양군(襄陽君)’이라는 봉작명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양양이라는 명칭은 태종 16년(1416)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이면‘양양(襄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양양의 명칭 유래를 살펴보

는 것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양양의 역사 연혁과 명칭 유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양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문화원 회원 교육(특강)

양양의역사연혁과명칭유래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朴 道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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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양의 역사 연혁

삼국이 형성되기 이전에 양양지방에는 동예(東濊)라는 초기국가가 있었다.1) 동예에 대해서는 3세기 후반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삼국지』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예는 남쪽으로는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

려·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로 큰 바다[大海]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朝鮮)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라

고 전하고 있다. 동예의 위치는 북으로 함경남도 정평에서 남으로 강원도 영동지역에 걸치는 동해안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삼국이 형성되면서부터 영동지방은 신라와 고구려의 영향을 차례로 받기 시작한다. 신라는 일찍부터 영동

지방으로 진출해 오기 시작하였다. 양양일대가 언제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시

기는 내물왕 42년(397) 이전의 어느 시기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변의 하슬라(何瑟羅, 강릉)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왕이 죄수들을 놓아주고 1년간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2)

내물왕대(재위 356∼402)에 신라는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신라가 377년에 전진(前秦)에 사신

을 파견할 때 고구려의 사신과 동행한 것이라든가, 381년에 고구려를 통해 전진에 위두(衛頭)를 파견한 것,

고구려와의 우호의 대가로 실성(實聖)을 볼모로 보낸 것은 이를 말해준다. 400년에 왜병이 신라 왕경을 침

범해왔을 때에는 광개토왕이 보병·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해주기도 하였다.3) 그러나 눌지왕대(재위

417∼458)에 들어와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이에 대비한 나제동맹의 체결 이후 양국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오

기 시작하였다. 눌지왕 34년(450, 장수왕 38) 7월에 하슬라 성주(何瑟羅城主) 삼직(三直)이 고구려의 변장

을 실직(悉直)들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신라왕이 사과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4) 그후 자비왕 7

년(464 장수왕 52)에 신라군이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군인 100명을 살해한 사건5)을 계기로 양국 간

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구려는 장수왕 56년(468)에 말갈 군사와 함께 신라의 실직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

고, 장수왕 69년(481, 소지왕 3)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동해안 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른다.6)

1) 趙東杰, 1968 「江陵地方의 先史社會 硏究一江陵 濊地說의 史的背景」『春川敎大論文集』5-1. 金澤均, 1997 「江陵 濊國說과 관련하여
一」『江原文化硏究』

2) 「(奈勿王)42年 秋七月 北邊何瑟羅旱蝗 年荒民飢 曲赦囚徒 復一年租調」(『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3) 「광개토왕릉비」광개토왕은 왜병을 격퇴한 후 그 군대의 일부를 신라 영토 내에 계속 주둔시켜서 왕위계승과 같은 신라의 內政에까

지 간섭하였다. 「충주고구려비」에는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인 幢主가 주둔하며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鄭雲龍,
1989 「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史叢』35, 26쪽).

4)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눌지왕 34년 7월조.
5) 『일본서기』권8, 雄略天皇 8년 2월조.
6) 李明植, 2002 『5세기 新羅의 對高句麗關係』『大丘史學』69, 225∼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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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삼국사기』지리지에 통일신라 때 명주를 구성한 간성·고성·영덕·흥해·울진·청하 등

동해안 지역과 임하·영월 등 영서의 일부 지역들이 본래 고구려의 군현(郡縣)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양양은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하였고, 동산(洞山)은 혈산현

(穴山縣)이라 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에 빼앗긴 동해안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것은 6세기 초 지증왕 때 와서이다. 지증왕 6년

(505)에 주군현(州郡縣)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실직주를 설치하고 거기에 신라에서 가장 명망

하는 인물인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파견하였고,7) 7년 후에는 실직보다 북쪽에 위치한 하슬라주(강릉) 군주

로 파견하였다.8) 진흥왕 17년(556)에는 비열홀주(比列忽州, 지금의 안변)를 설치하고, 사찬(沙●) 성종(成

宗)을 그 군주(軍主)로 삼았다. 그러나 비열홀주가 설치된 지 12년 후에는 이를 폐지하고 달홀주(達忽州, 지

금의 고성)를 설치하였다.

무열왕 때부터 시작된 신라의 통일전쟁은 문무왕 때에 이르러 원산만과 대동강을 잇는 그 이남 지역을 확

보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백제의 영토 모두와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 영토와 인구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신라의 중대 왕실은 신문왕대(재위 681

∼692)에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하였다. 9주의 분포를 보면, 옛 고구려 땅에 3개 주, 옛 백제 땅에 3개

주, 소백산맥 이남 원래의 신라 땅에 3개 주를 두었다. 오늘날 강원도는 삭주(朔州)와 명주(溟州)에 속해 있

었는데, 영동지방은 명주에 속해 있었다.

명주는 강릉을 주치(州治)로 한 직할지와 곡성군·야성군·유린군·울진군·내성군·삼척군·수성군·고

성군·금양군 등 9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9) 지금의 행정구역에서 보면, 영동지방 대부분과 평창군·영

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북부의 해안쪽 대부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지금의 양양은 익령현(翼

嶺縣)으로 편제되었으나 독립된 현이 아니라 수성군(守城縣)의 속현(屬縣)이었다. 수성군은 관할 영역은 오

늘날 고성군에서 양양군까지로 추정된다.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하대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쇠망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중대의 마

지막 왕인 혜공왕 4년(768)에 일어난 대공(大恭)의 난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공의 반란은 전국의 96각간이

3개월 동안 서로 싸웠다고 전할 정도로 일찍이 보지 못한 대란이었다. 이는 신라 중대 왕실이 무너지는 계기

가 되었다.10)

7) 『삼국사기』권35, 지리지2.
8)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왕 13년조.
9) 『삼국사기』권35, 지리지2.
10) 이하는 박도식, 2010 『양양군지』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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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양상은 현 집권자인 혜공왕파와 반(反)혜공왕파로 갈라지게 되었다. 전자의 대표적 인물이 김지정

(金志貞)이었고, 후자의 대표적 인물이 김양상(金良相)·김경신(金敬信)이었다. 여기에서 반혜공왕파가 승리

하고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37대 선덕왕(780∼785)이다. 선덕왕은 무열왕계가 아니라 내물왕 10세

손이었다. 이러한 방계 출신인 선덕왕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무열왕계가 왕위를 계승하던 중대는 종언을 고

하고 하대가 시작되었다.

신라는 하대에 들어 150여 년 사이에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대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

의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의 정치기강은 극도로 문란해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귀족과 사원은 권력·고리대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탈

점해서 전장(田莊)이라 불리는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신당서』신라전에는“재상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고 노비가 3천 명이나 된다. 갑병(甲兵)과 소·말·돼지 등도 이와 맞먹는다. 가축은 바다의 산에 방목을

했다가 필요할 때면 활을 쏘아서 잡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늘리는데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고 한 것은 당시 귀족들의 농장경영 실태를 말해준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진성여왕

3년(889)에 조세독촉을 계기로 농민봉기가 발발하였다. 최초의 봉기는 사벌주(지금의 상주)의 원종(元宗)과

애노(哀奴)가 이끄는 농민군들이었다. 당시 농민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왕명을 받고 출동한 영기(令奇)

는 그 위세에 놀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농민봉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 틈을 타 각처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세력의 구

심점을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북원(北原, 원주)의 양길(梁吉), 죽주(竹州, 안성)의 기훤(箕萱), 완

산(完山, 전주)의 견훤(甄萱), 명주(溟州)의 김순식(金順式) 등이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이른바 후삼국시대가

연출되어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그리고 종래의 신라가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다.

9세기말 명주는 궁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궁예는 한 때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당시 영토의 절

반 이상을 지배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명주는 궁예가 세력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된 곳이기도 하다. 궁예가

명주에 들어올 때의 군사는 600여 명이었으나 명주에 도착한 후에 3,500명으로 불어났다. 즉 궁예는 명주

땅에서 명주호족과 농민, 승려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에 원래 그의 군사보다 5배나 늘어났던 것이다. 궁예

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양을 거쳐 저족(猪足, 인제)·성천(●川, 화천)·부약(夫若, 김화)·금성(金城, 김

화)·철원(鐵圓, 철원) 등을 정복하였고, 얼마 후 왕건 부자와 패서(浿西, 평양 이남 예성강 이북) 일대의 호

족세력의 귀부(歸附)를 받아 서쪽과 남쪽 방면으로 진출하여 공주에서 영주를 잇는 선의 이북 지역을 거의

차지하는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궁예는 901년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고려’를 건국하였다.

왕위에 오른 초기에 궁예는 사졸(士卒)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상벌을 공평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지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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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전제적이고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신라에 대한 극

심한 적대의식으로 신라를‘멸도(滅都)’라 부르고, 신라에서 오는 자를 모두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자 지식

인과 호족들이 서서히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중간계층이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

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궁예 휘하에서 동궁기실(東宮記室)까지 지냈던 박유(朴儒)는 산속으로 숨어버렸

으며, 장주(掌奏)의 직책에 있던 최응(崔凝)은 궁예가 왕건에게 모반 혐의를 뒤집어씌울 때 왕건을 도와주었

다. 그리하여 궁예는 결국 왕위를 왕건에게 내주게 되었다.

918년에 궁예의 세력기반을 물려받아 새 왕조의 창시자가 된 태조 왕건은 국호를‘고려(高麗)’라 하고, 연

호를‘천수(天授)’라고 정하였다. 그러나 왕건 앞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왕건이 즉위한 5일

째 되던 날 혁명 내부세력 가운데 왕건의 왕위를 넘보고 왕권에 도전한 반(反)혁명 사건이 발생하였고, 얼마

후 궁예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청주지역 호족들이 모반을 꾀하여 왕건에 저항하였다.

이와 같이 왕건은 즉위한 후에 궁예를 지지하고 있던 각 지역 호족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

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던 호족세력들이 후백제로 기울어짐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가중

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후백제 영역과 근접한 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명주장군 김

순식도 왕건이 즉위한 후에 불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건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궁예정권 하에서 궁예와 결합했던 호족들을 회유·포섭하는

것이었다. 이에 왕건은 제도(諸道)의 호족에게 사절을 보내 후한 예물을 주며 말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

양의 덕을 발휘하여 호족들을 포섭하였다. 그러자 각지의 호족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고려에 많이 귀부해 왔

다. 왕건은 귀부해 오는 호족에게 토지와 저택을 주기도 하고 관리의 등급[官階]을 수여해주면서 그 통치권

을 인정해 주었다. 왕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하기도 하였다. 이는

왕건이 호족의 딸들과 정략결혼을 통해 집권은 물론,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정권의 안정은 이루지만 왕건 사후에 피비린내 나는 왕위쟁탈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호족

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왕씨 성을 하사하여 가족과 같은 대우를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많은 호족들이

귀부해 왔다. 왕건은 명주호족 김순식을 귀부시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하였다.

김순식의 귀부는 3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태조 5년(922) 7월에 왕건이 순식의 아버지 허월을 보내어 타이

르니, 순식은 그의 장자 수원(守元)을 보내어 1차 귀부하였다. 이 때 왕건은 수원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고 전

택(田宅)을 주었다. 그러나 순식의 이러한 귀부는 왕건에게는 매우 소극적이고 불만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왕건은 순식 자신의 완전한 귀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을 것이다. 1차 귀부를 한 지 5년이 지난 태조

10년(927) 8월에 순식은 다시 아들 장명(長命)과 군사 600인을 보내서 고려 궁궐을 숙위하게 하였다. 이에

태조는 순식의 소장(小將) 관경(官景)에게 왕씨 성과 관계(官階)를 수여하고, 그 아들 장명에게는 염(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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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원보(元甫)라는 관계를 주었다. 김순식 본인이 몸소 휘하 세력을 이끌고 왕건에게 완전히 귀부하는

것은 태조 11년(928)에 들어와서이다. 이때 왕건은 순식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고 대광(大匡)이라는 관계를

주었다. 대광은‘크게 나라 일을 바로잡을 만한 위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광은 살아있는 인물에

게 주었던 관계 중 최고위였다. 태조대에 대광의 관계를 수여한 예는 재경세력(在京勢力) 중에는 몇몇 있었

으나, 지방세력 중에서는 순식이 최초였다. 이런 점을 통해서 볼 때 당시 김순식의 위치가 얼마나 컸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왕건은 명주호족 김순식과 김예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아 태조 12년(929) 12월부터 시작된 고창군(안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이 전투의 승리로 강릉에서 울산에 이르는 110여 성이 고려에 귀부하여 왕건의

세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김순식과 김예는 태조 19년(936)에 후백제를 공멸(攻滅)할 때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통일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순식은 얼마 안 가서 중앙정계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태조 19년 이후부터 순식에 관해 전혀 자료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의 가문이 그후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도태되었거나, 아니면 광종의 호족억압책으로 제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김예

계열은 건재하였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출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신라 말이래 강력한 지방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초기에는 한동안 지방세력의 자율적 지배를 인정했고, 지방관을 파견

하여 중앙정부의 의사를 지방에 직접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초에는 다만 서경(西京,

평양)을 비롯한 몇몇 요지에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관리를 파견하였고, 조세수취를 위해 금유(今有)·조장

(租藏)과 전운사(轉運使) 등으로 불린 비상주 관원을 파견하였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

치하기 시작한 것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50년 가까이 지난 성종 원년(982) 6월에 주요 거점지역에 12목(牧)

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11)

12목은 양주·광주·충주·청주·공주·해주·진주·상주·전주·나주·승주·황주였다. 성종대에 12

목에 목사를 파견한 것은 민정적(民政的) 지방행정관 파견의 시초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이는 지방

호족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12)

지금의 강원도 지역은 12목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지방호족의 세력 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

된다.

성종 14년(995)에는 처음으로 전국을 10도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12목이 설치되었던 큰 주에 절도사(節度

使)를 두고, 이보다 작은 주에 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團鍊使)·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를 설치하

11) 『고려사』권3, 세가 성종 2년 2월조.
12) 邊太燮, 1968 「高麗前期의 外官制」『韓國史硏究』2; 1971 『高麗政治制度史硏究』;, p.122.



였다.13)

그러나 목종 8년(1005)에 절도사만 남고 양계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단련사·단련사·자사는 혁파되

었다. 10도제가 실시되면서 양양은 익령현으로 삭방도(朔方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현종 9년(1018)에는 전국을 5도와 양계(兩界)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경(京)·도호

부(都護府)·목(牧)을 위시하여 군(郡)·현(縣)·진(鎭)에 지방관을 상주시키는 형태로 지방제도를 정비하였

다.

5도의 위치와 관할지역 범위는 양광도가 지금의 경기도·충청남북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의 남부지역 일부

를 포함하며, 경상도가 지금의 경상남북도, 전라도가 지금의 전라남북도, 교주도가 지금의 강원도의 영동지

방을 제외한 영서지방의 대부분 지역, 서해도가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었다. 양계 중 북계(北界)의 관할 범위

는 천리장성 이남의 평안남북도 지역이었고, 동계(東界)14의 관할 범위는 지금의 영동지방 대부분과 함경남

도 정평(定平) 이남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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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尹京鎭, 2001 「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한국문화』27, p.112.
14) 동계는 성종 14년(995)에 삭방도(朔方道), 정종 2년(1036)에 동계(東界), 문종 원년(1047)에 동북면(東北面), 명종 8년(1178)에 연

해명주도(沿海溟州道), 원종 4년(1263)에 강릉도(江陵道), 공민왕 5년(1356)에 강릉삭방도(江陵朔方道), 공민왕 9년(1360)에 삭방
강릉도(朔方江陵道), 공민왕 15년(1366)에 강릉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구 분

안 변

도호부

소속군헌

서곡현(瑞谷縣), 문산현(汶山縣), 위산현(衛山縣), 익곡현(翼谷縣), 고산현(孤山縣), 학포현(鶴浦縣), 상음현(霜陰縣) 

순동계

지 역

화주(和州), 고주(高州), 의주(宜州), 문주(文州), 장주(長州), 정주(定州), 예주(豫州), 덕주(德州), 원흥진(元興鎭),

영인진(寧仁鎭), 요덕진(耀德鎭), 진명현(鎭溟縣), 장평진(長平鎭), 용진진(龍津鎭), 영흥진(永興鎭), 정변진(靜邊鎭),

운림진(雲林鎭), 영풍진(永豊鎭), 애수진(隘守鎭)

준남도

지 역

금양현(金壤縣, 속현3; 임도[臨道]·운암[雲岩]·벽산[碧山]), 흡곡현(●谷縣), 고성현(高城縣, 속현2; 환가[●●]·

안창[安昌]), 간성현(杆城縣, 속현1; 열산[烈山]), 익령현(翼嶺縣, 속현1; 동산[洞山]), 명주(溟州, 속현3; 우계[羽

溪]·정선[旌善]·연곡[連谷]), 삼척현(三陟縣), 울진현(蔚珍縣)

동계의 관할 하에는 1도호부(都護府)·9방어군(防禦郡)·10진(鎭)·5현(縣)이 있었는데, 25현은 주현이 8

곳이고 속현이 17곳이었다. 익령현(양양)은 동계의 행정구역 가운데 준남도지역에 속해 있었다. 동산현은 본

<표-1> 동계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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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고구려 혈산현(穴山縣)이었으나 통일신라 경덕왕 때 동산현으로 고쳐서 명주(溟州)의 속현으로 하였던 것

인데, 현종 9년(1018)에 익령현의 속현으로 하였다. 익령현은 고종 8년(1221)에 몽골군을 격퇴시킨 공으로

양주(襄州)로 승격되었으나, 고종 44년(1257)에 적에게 항복한 사건으로 덕녕현(德寧縣)으로 격하되어 감무

가 파견되었다. 원종 원년(1260)에 다시 양주로 복구되었다.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정비는 태종대를 전후한 15세기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고려의 다분히 신분적이고 계

층적인 군현체제를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속현과 향·소·부곡 등 임내(任內)의 정

리, 규모가 작은 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 등 지방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군현은 토지와 인구의 규모에 따라 주·부·군·현으로 구획되었고, 거기에 대응하여 부윤(종2품)·대도호

부사(정3품)·목사(정3품)·부사(종3품)·군수(종4품)·현령(종5품)·현감(종6품)이 파견되었다.

양양은 태조 6년(1397)에 태조 이성계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종3품의 읍격(邑格)인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태종 16년(1416)에 양양(襄陽)으로 개칭됨으로써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양양도호부는 광해군 10년

(1618)에 역난(逆亂)에 연루되어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인조 원년(1623)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그

러나 인조 6년(1628)에 역난으로 재차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인조 15년(1637)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

다. 정조 7년(1783)에 역적 이경래(李京來)가 양양 임천리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라 하여 양양현으로 강등되

었다가 정조 16년(1792)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조선시대 강원도를 대표하던 강릉과 원주가 정치적·사회적 사건으로 일시 격하될 때에는 도의 이름을 원

주와 양양의 머리글자를 딴‘원양도’, 또는 강릉과 양양의 머리글자를 딴‘강양도’로 바뀔 정도로 도를 대표

할 만한 위치로까지 부각되었다.

강원도의 도명은 태조 4년(1395)에 도내의 거읍(巨邑)인 강릉의‘강(江)’자와 원주의‘원(原)’자를 취하여

명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릉과 원주의 읍호 승강(昇降)에 따라 도명이 무려 10여 차례의 변경과 복칭이

반복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불효(不孝)·패륜(悖倫)·역모(逆謀) 등 강상(綱常)에 위배되는 중죄인이 발생

하였을 때 그 죄인 뿐 아니라 그 지방 군현의 등급까지 강등하였기 때문이다.

현종 8년(1667)에 강릉지방에서 박귀남(朴貴男)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이 걸리자 그의 처와 딸, 사위가 공

모하여 그를 산곡(山谷)에 생매장한 일이 발각되어 딸과 사위는 처형되었으며, 부사는 파직되고 강릉대도호

부는 강릉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리하여 강원도는 강릉의‘강’자를 빼고 대신 양양의‘양’자를 취하여 원양

도로 개칭되었다가, 9년 후인 숙종 2년(1676)에는 다시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숙종 9년(1683)에는 원주에서

강상죄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강원에서‘원’자를 빼고 양양의‘양’자를 취하여 강양도로 개칭되었으나, 동왕

14년(1688)에 양양이 역적의 태향(胎鄕)이라고 해서‘양’자를 빼고 춘천의‘춘’자를 넣어서 강춘도로 개명

되었다가 동왕 19년(1693)에 이르러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이 같은 읍호(邑號)의 승강(昇降)으로 도명의 개



칭은 있었지만, 도명은 대개 10년 이내에 복구되었다.

1895년 지방관제가 바뀌어 전국이 23부로 편성되면서 강릉부 관할 양양군으로 편제되었다. 1896년 다시

지방관제가 개편되어 전국이 13도로 나뉘자 강원도 관할 양양군이 되었다. 1919년 5월 15일에는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바뀌면서 그 관할 하에 있던 토성면(土城面)과 죽왕면(竹旺面)이 양양군으로 편입되었다. 1945

년 광복되면서 현남면·현북면과 서면의 일부가 강릉군에 편입되었다. 1954년 10월 21일「수복지구임시행

정조치법」에 따라 현남면은 명주군에, 현북면과 서면은 양양군에 복귀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는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어 나가고, 죽왕면·토성면이 고성군에,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으로 환원되었다.

3. 양양의 명칭 유래

조선초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와『고려사』지리지에는 다수의 지명별호가 나타난다. 전자에는‘순화

소정(淳化所定)’·‘성종십년신묘소정(成宗十年辛卯所定)’·‘성종소정(成宗所定)’의 별호로 되어 있고, 후자

에는‘성묘소정(成廟所定)’의 별호로 되어 있다.15)‘성종소정’은 성종 때 제정된 군현의 별칭인‘성묘별호

(成廟別號)’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순화별호(淳化別號)’16)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된다.

성묘별호의 제정에 대해서는『세종실록』지리지, 경기 광주목 세주(細註)에“성종 10년(991) 신묘에 주군

(州郡)의 별호를 정하였는데, 광주를 회안(淮安)이라 한 것은 곧 송나라 태종 순화(淳化) 원년이다. 뒤에 무릇

순화에 정한 바라 한 것은 모두가 이와 같다.”고 하였다.17) 그런데『고려사』지리지에는 광주의 별호를‘회

안(淮安)’이라 한 점은 같지만 군현 말미에‘성묘소정(成廟所定)’이라고 부기되어 있을 뿐이다. 이 때의 개편

에 대해『고려사』에는 성종 11년에“주부군현(州府郡縣)과 관역강포(關驛江浦)의 명칭을 고쳤다”고 되어 있

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성종 10년이라 한 것은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위

년칭원(卽位年稱元)으로 인한 오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성묘별호의 제정을 성종 11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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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浜中昇, 1977 「10世紀末おける高麗州·縣制の施行」『朝鮮學報』84. 北村秀人, 1978 『高麗初
期の漕運について」『古代東アジア史論集』上. 江原正昭, 1979 『高麗朝外官の歷史的展開』『;朝鮮歷史論集」上(旗田巍先生古稀紀念論
叢). 具山祐, 1993 『高麗 成宗代의 鄕村支配體制 강화와 그 정치·사회적 갈등』『韓國文化硏究』6이 있고,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
는 禹太連, 1987·1988·1989 『高麗初 地名別號의 制定과 그 運用』(上·中·下) 『慶北史學』10·11·12. 尹京鎭, 2002 『고려 성
종 11년의 읍호개정에 대한 연구』『역사와 현실』45가 있다.

16) 淳化는 990년부터 994년까지 사용된 宋 太宗의 연호이다. 이는 고려 성종 9년부터 13년에 해당된다.
17)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성종 10년 신묘에 州郡의 別號를 정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宋 太宗 淳化 元年이라 하였는데, 이는 지리지 편

찬자의 착오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성종 10년 신묘는 淳化 2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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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18)

성묘별호는 대개 중국의 지명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아화(雅化)된 명칭이었다. 예컨대 경주는‘낙랑(樂浪)’,

춘천은‘수춘(壽春)’이라 하였다. 그런데 성묘별호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려 성종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9)

성종대에는 유교적 체제 확립과 중국제도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었다.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경관(京官) 5품

이상의 신하들에게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논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가 올린 시무책

을 대부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유교정책을 펴 나갔다. 성종은 즉위년(981)에 팔관회를 폐지하였고, 성종 2

년(983)에는 처음으로 적전례(籍田禮)를 지냈으며, 성종 7년(988)에는 오묘(五廟)제도를 정하였다. 성종 10

년(991)에는 토속신앙을 줄이는 사직제(社稷制)를 마련하였다. 성종의 유교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종묘(宗廟)·사직(社稷) 등을 설립하고 여기에서 유교의례에 따라 국가의식을 거행했다는 점이다. 고려말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이제현이 성종의 치적을 평가하는 가운데“입종묘 정사직(立宗廟定社稷)”을 제일

의 업적으로 꼽았던 것도 이에 기인하는 바이다.20)

고려의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당(唐)이 멸망하고 5대(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가 교체되

고 주변지역에서는 10국의 흥망이 거듭되는 혼란기였다. 고려와 중국과의 통교는 고려 태조 6년(923)경에

후량과의 교빙이 열리기 시작하여 그 후 후당과도 교빙이 자주 행해졌다. 후주로부터 선양의 형식을 취하여

960년에 건국된 송(宋)과 고려와의 국교가 처음 열린 것은 광종 13년(962)이었다. 그것은 고려 측에서 광평

시랑 이흥우(李興祐)를 파견한 데 대해 송이 이듬해 책명사(冊明使) 시찬(時贊)을 보내 답빙(答聘)함으로써

열리게 되었다. 성종대의 외교는 12년 5월 거란 침입이 있기 전까지 송나라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

다. 양국 간의 교섭은 공식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혹은 무역을 통한 접촉도 매우 빈번하였다. 그 과

정에서 송의 문물이 활발히 입수되어 집권세력이 주도한 유학적 체제정비의 방향이 중국을 모델로 삼은 화

풍(華風)의 형태로 추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성묘별호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성종 때 중앙에 진출하여 있던 관인들이 당대(唐代)의 군망(郡望, 어느 지방의 명망 있는 가문)정책을

모방하는 선상에서 그들의 출신(出身) 기반의 명칭을 등재하여 둘 필요에서 성묘별호를 추진하였을 가능성

도 상정할 수 있다.21)

18) 성묘별호의 제정에 대해서는 성종 11년의 邑號개정과 구분하여 보는 견해와 이를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다. 禹太連은 성묘별호 제정
과 성종 11년의 邑號개정은 직접 상관이 없다고 보았으며, 구산우는 성묘별호 제정을 근간으로 하여 11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浜中昇은 성묘별호 제정과 성종 14년의 지방제 개편을 동일하다고 하였다. 한편 北村秀人은 성종 10년은
성종 11년의 잘못이라 하였고, 江原正昭와 尹京鎭은 성묘별호 제정과 성종 11년의 읍호 개정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19) 이하는 박도식, 2008 「강릉의 명칭유래」『강원민속학』22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20) 『익제난고』권9下, 史贊 成王.
21) 李樹健, 1984 「土姓硏究 序說」『韓國中世史硏究』, p.12.



성묘별호는『고려사』지리지에 모두 53개가 기재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 모두 47개가 기재되어

있다. 전자에는 없으나 후자에 기재되어 있는 별호 2개를 합하면 모두 55개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

표-2>와 같다.22)

<표-2> 成廟所定(淳化所定) 별호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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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尹京鎭, 2002 앞의 논문, pp.163~165.

구 분
『고려사』지리지의

표제읍호
『고려사』지리지의

성묘소정 별호
『세종실록지리지』의

성묘소정 별호
비 고

1 楊州 廣陵 없음

2 抱州 淸化 淸化

3 幸州 德陽 德陽

4 衿州 始興 없음 始興은 일반별호

5 水州 漢南 漢南

6 廣州 淮安 淮安

7 竹州 陰平 陰平

8 果州 富安 富林 一作富安

9 忠州 大原 大原

10 槐州 始安 始安

11 原州 平凉 平凉

12 提州 義川 義川

13 木州 新定 新定

14 鎭州 常山 常山

15 公州 懷道 懷道

16 洪州 安平 海豊 安平 海豊

17 牙州 寧仁 寧仁

18 慶州 樂浪 樂浪

19 永州 益陽 益陽

20 蔚州 鶴城 恭化 鶴城

21 禮州 丹陽 丹陽

22 梁州 宜春 宜春

23 晉州 晉康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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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려사』지리지의

표제읍호
『고려사』지리지의

성묘소정 별호
『세종실록지리지』의

성묘소정 별호
비 고

24 草溪縣 淸溪 淸溪

25 尙州 上洛 上洛

26 一善縣(善州) 和義 和義

27 州縣(基州) 永定 永定

28 興州 順政 順政

29 順安縣(剛州) 龜城 龜城

30 基陽縣(甫州) 淸河 襄陽 襄陽

31 全州 莞山 甄城 성종 10년의 별호로 承化·莞山이 있음

32 羅州 通義 錦城 通義 錦城

33 長興府(定安縣) 定州 定州

34 春州 壽春 壽春

35 東州 昌原 없음

36 ●州縣(獐州) 獐浦 없음 獐浦는 일반별호

37 海州 大寧 西海 大寧 西海

38 鹽州 五原 없음

39 白州 銀川 銀川

40 安州 安陵 安陵

41 豊州 西河 西河

42 儒州 始寧 始寧

43 黃州 齊安 齊安 龍興

44 鳳州 池河 池河

45 信州 信安 信安

46 洞州 ●西 ●西

47 谷州 象山 象山

48 登州 朔方 없음

49 宜州 東牟 東牟

50 寧州 安陵 安陵

51 雲州 雲中 雲中

52 博州 博陵 博陵

53 成州(剛德鎭) 松壤 없음 松壤은 성종2년 별호

54 見州 없음 昌化

55 交州 없음 蓮城(連城)

＊비고는『세종실록지리지』의 관련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성묘별호가 부여된 곳의 읍격(邑格)은 대개 주(州)였다.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의 29비(妃) 출신지로서 주

(州) 이상의 지역은 성묘별호가 있었다.23) 성묘별호가 수록되지 않은 주(州)들은 다음의 몇 가지 근거를 통해

성묘별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고려사』식화지 조운조에 보이는 성종 11년의 조선 수

경가(漕船輸京價) 기사와 성종 14년 주-현체계 하에서 사용된 현명(縣名)이다. 성종 11년의 조선 수경가 기

사는 조운이 이루어지는 각 포구에서 개경까지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의 수송비를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이 기사에는 해당 포구의 소재지가 군 또는 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명칭 중에는 성묘별호

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성종 14년의 군현제 개편에서는 절도사·단련사·자사 등의 외관이 주(州) 단위로

설치되었는데, 이들 주(州)는 대개 성묘별호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명칭 중에는 성묘별호가 직접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성묘별호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수경가 기사는 주로 경상남도에서 황해도 이르는 연해지역과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양양의 성묘별호를 추정할 수가 없다. 양양의 성묘별호는 봉작명을 통해 추정할 수 있

다.

고려시대 봉작은 종실(宗室)과 이성제군(異姓諸君)에게 수여되었다. 종실에 대한 봉군(封君)은 태조 때부

터 등장하고, 이성(異姓)에 대한 봉군은 경종 5년(980)에 최지몽(崔知夢)이 동래군후(東來郡侯)로 봉해진 것

이 최초이다. 종실에 대한 봉작은 주로 개성국공(開城國公)·진한후(辰韓侯)·낙랑백(樂浪伯)·평양공(平壤

公) 등 국명 내지 지명과 연관된 공·후·백의 봉작명이 주어졌고, 이성제군에 대한 봉작은 동래군후(東來郡

侯) 청하현개국남(淸河縣開國男)과 같이 군현과 연관된 공·후·백·자·남의 봉작명이 주어졌다.24) 고려시

대 자료에서는 정식 지명이 봉작명에 쓰인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성묘별호가 쓰인 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양이라는 정식 명칭은 조선 태종 16년(1416)에‘양양부’라고 칭하면서 비롯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봉작명으로 양양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① 황원(皇元) 후지원(後至元) 원년 을해년(충숙왕 복위4, 1335) 모월 모일에 고려국왕의 순비

(順妃)가 돌아가시니, 향년(享年) 65세이다. 성은 허씨(許氏)이며, 공암군(孔巖郡) 사람이다. 증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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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종은 태조 이래 공신의 우대를 강조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한 그들의 후손을 위무하기 위한 정책상의 필요에서 그들의 출신지에
別號를 부여하였다고 한다.

24) 종실에 대해 國名이나 地名을 부여한 것은 중국의 天子가 諸侯國에 봉한 것과 같이 고려에서도 국왕이 왕실을 제후국으로 봉한다
는 分封制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중국 봉건제도가 고려에서는 부분적이고 형식적이나마 중국의 축소판으로 행해졌으
며, 중국의 천자가 고려 국왕을 봉한 것처럼 고려 국왕도 功臣이나 王室에 대해 책봉의 형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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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은 검교상서우복야 행예빈소경 지제고(檢校尙書右僕射 行禮賓少卿 知制誥)를 지냈고, 조부 수(遂)

는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 예부상서 한림직학사승지(銀靑光祿大夫 樞密院副使 禮部尙書 翰林直學士

承旨)를 지냈다. 아버지 공(珙)은 광정대부 첨의중찬 수문전학사 감수국사 판전리사사 세자사(匡靖大夫

僉議中贊 修文殿太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 世子師)를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며 충

렬왕 묘정에 배향되었다.…아들 셋과 딸 넷을 두셨다.…맏딸 영복옹주(永福翁主)는 양양군(襄陽君) 김

대언(金臺彦)에게, 둘째 딸 연희옹주(延禧翁主)는 중서좌승(中書左丞) 길길반(吉吉反)에게 각각 출가했

다(『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

A-② (현종의 증손) 왕선(王瑄)이 양양군(襄陽君)에 책봉되었다. 그의 아들 왕규(王珪)는 수연군(壽

延君)에 책봉되었다가 공양왕 4년(1392)에 먼 지역으로 유배갔다(『고려사』권90, 열전3 宗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양양’이라는 명칭은 태종 16년(1416)에 정식 명칭이 채용되기 이전인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세워진「충선왕비순비허씨묘지명(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과 고려 말에‘양양군(襄陽君)’이

라는 봉작명을 부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양양’이라는 명칭은 성묘별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

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강릉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강릉이라는 정식 명칭은 충렬왕 34년(1308)에‘강릉부’라고 칭하면서

비롯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봉작명으로 강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B-① 예종 12년(1117)에 개부의동삼사 수태보 겸문하시랑 감수국사 상주국 강릉군개국후(開府儀同

三司 守太保 兼門下侍郞 監修國史 上柱國 江陵郡開國候) 김연(金緣)에게 식읍(食邑) 1,300戶에 식실봉

(食實封) 300戶,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하였다(『고려도경』권6, 延英殿閣).

B-② 인종 계해 21년(1143) 6월 임자일에 광평후(廣平侯) 왕원(王源)을 수태보(守太保)로, 광평공

(廣平公) 사도(司徒) 왕온(王溫)을 수태위(守太尉) 강릉후(江陵侯)로 각각 임명하였다(『고려사』권17, 인

종세가).

B-③ 의종의 장경왕후(莊敬王后) 김씨(金氏)는 종실 강릉공(江陵公) 온(溫)의 딸이다. 의종이 태자로

있을 때에 비(妃)로 맞아 들였는데 인종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서를 내리고 예물을 주었다. 의종이 왕

위에 오르자 흥덕궁주(興德宮主)로 봉하였다. 그는 효령(孝靈) 태자 왕기(王祈)와 경덕(敬德), 안정(安

貞), 화순(和順) 세 궁주(宮主)를 낳았다(『고려사』권88, 열전1 后妃).

위의 기사 B-①은 예종 12년(1117)에 김연(金緣)을 강릉군개국후(江陵郡開國候)에 봉한 내용이고, B-②



는 인종 21년(1143) 왕온(王溫)을 강릉후(江陵候)에 봉한 내용이다. 전자는 이성제후에 대한 봉작이고, 후자

는 종실에 대한 봉작이다. B-③은 의종의 왕비 장경왕후 김씨가 종실 강릉공(江陵公) 온의 딸이라는 내용이

다. 이들 기사는 예종대부터 명종대에 걸쳐‘강릉군개국후’·‘강릉후’·강릉공’이라는 봉작명을 부여한 사

례이다.

부인의 봉작은 책봉 때의 부(夫)나 자(子)의 관직과 부(父)의 본관에 따라 그 지명이 부여되었다. 부인의 봉

작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夫人의 봉작 사례

위의 사례에서「옥구군부인송씨준호구」에는 문종 7년(1053)에 최충의 모친 김씨가‘강릉군부인’에 봉해

진 것을 비롯하여 문종 8년(1054)에 건립된「부석사 원융국사비」에는 국사의 모친 방씨가‘강릉군부인’에

봉해졌고, 인종 15년(1137)에 건립된「정항묘지명」에는 정항의 아내이며 좌복야(左僕射) 참지정사(參知政

事) 경렬공(景烈公) 국모(國●)의 딸 왕씨가 거듭‘강릉군부인’에 봉해졌다. 의종 16년(1162)에 건립된「최윤

의묘지명」에는“최용의 어머니는 강릉군대부인 왕씨이다”고 하였다. 이들 사례는 문종대(1053)부터 의종대

(1162)에 걸쳐 부인(夫人)에게‘강릉군(대)부인’을 부여한 봉작명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강릉’이라는 명칭은 충렬왕 34년(1308)에 정식 명칭이 채용되기 이전에 이미 봉

작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강릉’이라는 명칭은 성묘별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고 하겠다. 이는 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그러면‘양양’이라는 별호가 지리지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지리지 정리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고려사』지리지는 읍호 선정이나 연혁의 삽입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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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작 대상 봉작 시기 관계 출전

江陵郡夫人 金氏 문종 7년(1053) 崔●의 母, 崔珙의 玄玄祖 沃溝郡夫人宋氏准戶口

江陵郡夫人 房氏 문종 8년(1054) 圓融國師의 母 浮石寺 圓融國師碑

江陵郡夫人 王氏 인종 15년(1137) 王國●의 女, 鄭沆의 妻 鄭沆墓誌銘

江陵郡大夫人 金氏 인종 22년(1144) 許載의 母 許載墓誌銘

江陵郡大夫人 金氏 의종 3년(1149) 金上琦의 女, 崔●의 曾孫女 崔湧妻金氏墓誌銘

江陵郡大夫人 王氏 의종 10년(1156) 李軾의 母 李軾墓誌銘

江陵郡夫人 金氏 의종 14년(1160) 金仁存의 女 崔●墓誌銘

江陵郡大夫人 王氏 의종 16년(1162) 崔湧의 母 崔允儀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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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는데, 성묘별호의 선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별호가 뒤에 정식 읍호로 사

용되는 경우가 주목된다. 정식 읍호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이칭(異稱)은 별호로 간주되겠지만, 일단 연

혁에 포함되면 이것은 더 이상 별호로 분류될 수 없다. 실제 성묘별호가 연혁 중에 등장하는 경우가 전혀 없

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봉작명 등에 자주 사용되는 칭호가 연혁 중에 포함되어 있는 양주-양양

의 경우에는 누락이 아니라 별호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고려사』열전과 묘지명(墓誌銘·탑비명(塔碑銘) 등에는 해당 인물의 출신지 내지 본관(本貫)을 밝혀놓았

는데, 그 표기는 보통 해당 인물의 몰년(沒年)을 전후한 시점의 지방행정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강릉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기 전에는 출신지와 본관을‘명주인’이라 하였다.25)

C-① 스님의 휘는 결응(決凝)이고, 자는 혜일(慧日)이며 속성은 김씨(金氏)이니, 그의 선조(先祖)는

명주인(溟州人)이다(「부석사 원융국사비」, 문종 8년<1054>).

C-② (강릉군대)부인 김씨는 그 선조가 해동(海東) 명주인(溟洲人)으로, 신라왕의 자손이다(「崔湧妻

金氏墓誌銘」, 의종 3년<1149>).

C-③ 김의광(金義光)은 명주인(溟州人)으로 증조 양황(陽皇)과 할아버지 상기(上琦)는 문하평장사(門

下平章事)를 지냈고, 아버지 고(沽)는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으며, 어머니 유씨(柳氏)는 문하시중

류홍(柳洪)의 딸이다(「正覺首座義光墓誌銘」, 의종12년<1158>).

C-④ 공의 이름은 영석(永錫)이고, 자는 □□이며, 명주인(溟州人)이다.…아버지는 배향공신(配享功

臣)이자 수대부 문하시중 판상서이형부사(守大傅 門下侍中 判尙書吏刑部事)인 인존(仁存)이고, 조부는

수대위 문하시랑평장사 판예병부사(守大尉 門下侍郞平章事 判禮兵部事)인 상기(上琦)이다(「金永錫墓誌

銘」의종 21년<1167>).

C-⑤ 문한경(文漢卿)은 명주인(溟州人)인데, 그의 조부 문유보(文儒寶)는 우복야(右僕射)를 지냈다

(『고려사』권101, 열전14 문한경).

그리고 관직명과 성곽명은‘명주부사’·‘명주성’이라 하였다.

D-① 고종 14년(1227) 11월 계사일에 정공수(丁公壽)를 남경유수로, 조염경(趙廉卿)을 명주부사(溟

州府使)로 각각 강직시켰다(『고려사』권22, 세가22).

25) 명종 20년(1190)에 건립된「文章弼墓誌銘」에는 문장필의 출신지를‘江陵郡人’이라 표기된 경우도 있으나, 그 외 거의 대부분은
‘명주인’이라 표기되어 있다.



D-② 태학박사 노보여(盧寶璵)가 울주방어부사(蔚州防御副使)가 되었다. 이때 송유인은 외관(外官)

은 문무관을 교대로 배치하는 것이 성법(成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임 울주 판관이 문관이므로, 또 노

보여를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명주부사(溟

州副使)와 관성(管城) 현령이 모두 문관이며 이부에서도 문관을 판관(判官)과 위(尉)로 임명하였고, 성

(省)에서도 이미 서명하였었다. 노보여는 이러한 실례들을 들어 송유인에게 질문하니 송유인이 노하였

다. 그러나 이미 잘못 서명하였으므로 사세가 성에서 왕에게 제의할 수는 없었던 만큼 중방(重房)을

부추겨 가지고 왕에게 반대 제의를 하였다. 이리하여 노보여와 명주판관(溟州判官)과 관성위(管城尉)가

모두 다 부임하지 못하였다(『고려사』128, 열전41 반역2 정중부).

E-① 덕종 3년(1034)에 명주성(溟州城)을 수리하였다(『고려사』권82, 지36 병제2 성보).

E-② (김취려가) 적을 추격하여 명주 대관산령(大關山嶺)에 이르러서는 장졸들이 겁을 먹고 열흘 동

안이나 머물다가 진군하니 적군은 이미 영을 넘어간 뒤였다. 중군, 좌군, 전군이 다시 적을 추격하여

명주 모로원(毛老院)에 이르러 교전하여 적을 격파하고 옥대(玉帶), 금(金)·은패(銀牌), 무기 등을 노

획하였다. 적군이 명주성(溟州城)을 포위하고 있으므로 4군이 적을 추격하기로 하였으나 후군이 미처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주(剛州)에서 주둔하고 있었다(『고려사』권103, 열전16 김취려).

위의 사례 C~E에서 보듯이 강릉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출신지 내지 본관은‘명주인’, 관직명

은‘명주부사’, ‘명주판관’, 성곽명은‘명주성’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렬왕 34년(1308)에 읍호가 강릉부로 개정되면서 출신지와 본관 표기는‘명주인(溟州人)’에서

‘강릉인(江陵人)’으로 바뀐다. 이는 관직명과 성곽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충선왕 원년

(1309) 8월에 세운「삼일포매향비(三日浦埋香碑)」에 지강릉부사(知江陵府事)와 (강릉)판관(判官)이 매향(埋

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고려말 이곡(李穀)이 지은「염양사중흥기(艶陽寺重興記)」에 박징(朴澄)이

그의 어머니 분묘를 강릉성(江陵城) 북쪽에 장사를 지낸 뒤에 폐찰 염양사를 중건한 것에서 확인된다. 이는

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4. 맺음말

양양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은 태종 16년(1416)에 양주에서 양양으로 개칭하면서이다. 조선 초에 편

142 제27호 양양문화



143제27호 양양문화

찬된『세종실록』지리지와『고려사』지리지에는 중국의 군현 명칭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아화(雅化)된 명칭인

다수의‘성묘별호’가 나타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성묘별호’가 고려 성종 11년(992)에 제정되었다고

만 기록되어 있고, 그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세종실록』지리지와『고려사』지리지에는 양양에‘성묘별호’를 부여하였다는 기록은 찾아지지 않

는다. 양양의‘성묘별호’는 봉작명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 봉작은 종실(宗室)과 이성제군(異姓諸

君)에게 수여되었다. 종실에 대한 봉작은 주로 국명 내지 지명과 연관된 공·후·백의 봉작명이 주어졌고,

이성제군에 대한 봉작은 군현과 연관된 공·후·백·자·남의 봉작명이 주어졌다. 양양이라는 명칭은 태종

16년(1416)에 정식 명칭이 채용되기 이전인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세워진「충선왕비순비허씨묘지명(忠

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과 고려 말에‘양양군(襄陽君)’이라는 봉작명을 부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양양’이라는 명칭은 성묘별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양양’이라는 별호가『고려사』지리지와『세종실록』지리지에는 기재되지 않다. 그 이유는 지리지 정리 과

정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식 읍호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이칭(異稱)은 별호로 간주되겠지

만, 일단 연혁에 포함되면 이것은 더 이상 별호로 분류될 수 없다. 실제 성묘별호가 연혁 중에 등장하는 경우

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봉작명 등에 자주 사용되는 양양의 경우에는 누락이 아니라

별호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열전과 묘지명·탑비명 등에는 해당 인물의 출신지 내지 본관을 밝혀놓았는데, 그 표기는 보통 해

당 인물의 몰년(沒年)을 전후한 시점의 지방행정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강릉의 경우 정식명칭이 채용되기 전

에 출신지와 본관 표기는‘명주인(溟州人)’, 관직명 표기는‘명주부사(溟州府使)’·‘명주판관(溟州判官)’,

성곽명 표기는‘명주성(溟州城)’이라 하였다. 그러나 충렬왕 34년(1308)에 읍호가 강릉부로 개정되면서 출

신지와 본관 표기는‘명주인’이‘강릉인’으로, 관직명과 성곽명 표기는‘명주부사’·‘명주성’이‘강릉부

사’·‘강릉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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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답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허가를 받아 양양군(군수 김진하)과 조사용역 계약으로 (재)한빛문화재연구원(원

장 김기봉)이 발굴조사 중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미천골 내‘선림원지’에서 9세기에 제작된 우리나

라 최대ㆍ최고의 신라 금동불(金銅佛)이 출토되었다.

䤍 금동불 : 금도금을 하거나 금박을 씌운 동을 부어(鑄銅; 주동) 만든 불상

조사 결과, 선림원지의 승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높이 50㎝(불상 높이 약 40㎝) 이상 되는 현재까지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출토지가 분명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큰 불상이 출토되었다. 이 불상은

한국 금동불 중 광배와 불상, 대좌가 모두 남은 예가 극히 드문 불상 중 하나이다.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금동불은 신라 금동불 중 화려한 장식을 가진 불상으로 그 예가 드물다. 또 일반적으

양양 서면 서림리 미천골 선림원지(禪林院址)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 최대(最大)ㆍ최고(最高)의 신라 금동불(金銅佛)이 출토

- 10. 14. 오후 13시 발굴조사 현장 일반 공개 -

◎ 일 시 : 2015.10.22. 15:00

◎ 장 소 : 서면 서림리 미천골 선림원지

◎ 인 원 :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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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병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것과 달리 고리를 손에 쥐고 있는 최초의 불상이다.

현재까지 이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불상과 같거나 비슷한 크기의 화려한 불상은 신라의 수도(首都)였던 경

주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다.

선림원지 출토 금동불상의 양식과 대좌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9세기 초를 전후하여 경주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 후 이 곳(선림원)으로 이입(移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동불로 보아 당시 불교계에서

선림원의 위상(位相)이 매우 높았음을 가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불의 예로 보아 이 선림원지 출토 불상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크

기ㆍ상태 등으로 보아 국가문화재로 손상이 없는 듯하다.

이와 함께 옥개석이 유실된‘보물 제447호’인‘선림원지 부도’의 옥개석이 출토되어 이 부도의 정확한 복

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문화재 가치를 높이는 결과가 기대된다.

이번 선림원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기조사에서 확인된 금당지, 추정 조사당지, 승방지 등의 건물지가 증축

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여기에서 기와ㆍ솥(鼎)ㆍ청동유물 등이 출토되어 9세기대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었

다.

[2015.10.14.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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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회원 향토문화교육 현지답사>

문화원 회원 현지답사 문화원 회원 현지답사

선림원지 출토 금동불상 선림원지 출토 부도 옥개석

선림원지 승방지 출토 와당 선림원지 출토 청동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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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운영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합 계 11 명 177

한시교실 이 종 우 17

서예교실(한문) 함 연 호 13

서예교실(한글) 김 광 희 11

한국화교실 정 영 택 11

민요교실 김 봉 신 10

통기타교실 강 명 근 17

사물놀이교실 홍 이 표 11

색소폰교실 이 명 재 10

난타교실 주 동 진 10

수채화교실 김 영 덕 12

양양600합창단 윤 천 금 55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우수 수강생

한시교실 김원래

서예교실(한문) 김주용

서예교실(한글) 이근천

한국화교실 유철호

민요교실 최금례

통기타교실 이종기

사물놀이교실 조남선

색소폰교실 손용호

난타교실 정미애

수채화교실 김두원

양양600합창단 안미자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2015 
문화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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䤬 제10회 강릉단오서화대전

추천작가 : 김영순

특 선 : 김영순, 김재옥

䤬 제25회 강원서예대전

특 선 : 노복현

입 선 : 김영순

䤬 제1회 정선아리랑서화대전

특 선 : 노복현, 유철호, 윤명화, 조덕희,

차명순

䤬 제13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초대작가 : 이근천

삼 체 상 : 이근천

특 선 : 김재옥, 이근천

䤬 제10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

최 우 수 : 김영순

초대작가 : 이근천

삼 체 상 : 이근천, 조덕희

특 선 : 노복현, 유철호, 윤명화, 차명순

䤬 한시협회 풍아 35호

가 작 : 김경일, 김구래, 황재권

䤬 한시협회 풍아 36호

참 방 : 황광수

䤬 한시협회 풍아 37호

가 작 : 김구래, 윤여준

䤬 제23회 전국한시백일장(현장백일장)

장려상 : 김경일, 안병대, 윤여준, 황재권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글서예

한 시

䤬 파주율곡제

참 방 : 황재권

䤬 제10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

특 선 : 김광태, 박석호, 변대환, 신동우

이광우, 이근천

삼체상 : 이근천

입 선 : 윤지환

䤬 제10회 강릉단오서화대전

특 선 : 김광태, 박석호, 변대환, 신동우

이광우, 이근천, 전성우

䤬 제18회 신사임당·이율곡 서예대전

우 수 : 변대환

䤬 제13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특 선 : 이근천

삼체상 : 이근천

입 선 : 신동우

䤬 양양현산문화제공연,양양전통시장공연,

양양공항공연,송이축제공연,8군단공연,

속초공연(시장엑스포),장애인의날공연, 

예총발표회,모정요양원,디모테오

요양원,낙산요양원,현산요양원공연

䤬 전국노래자랑참가-인기상

제5회 강원도동구리민요경창대회-우수상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 시

한문서예

민 요

2015년도 문화학교 수강생 수상 및 공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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䤬 신년인사회공연,보름행사공연,시장나물축제공

연,현산요양원공연,자전거길개통식공연,전통시

장공연,조각공원공연(성당),3.8수복기념공연,성

황봉송공연,5색두근두근체험공연,해담마을공

연,낙산요양원공연,노인의날행사공연,장애인체

육대회공연,서면·현북면, 체육대회공연,성폭력

방지캠페인공연,국악발표연탄드림공연,양양현

산문화제공연,민속경연대회(영월)

䤬 제20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장려상

䤬 신사임당미술대전

특 선 : 이순애

䤬 제1회 정선아리랑 서화대전

우수상 : 박예숙

입 선 : 이건남, 홍순혜, 김문숙

䤬 제3회 수채화반 전시회개최(11.13~11.15)

䤬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공연

䤬 송이축제 공연

䤬 과일축제 공연

䤬 연탄나눔 자선 공연

䤬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공연

䤬 양양전통시장공연

䤬 연탄나눔봉사 공연

䤬 장애인 행사 공연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사물놀이

(중급)

한국화

수채화

통기타

난타

䤬 설악문화예술단 창단기념(장윤정콘서트) 

출연

䤬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개막식 공연

䤬 양양송이축제 공연

䤬 양양전통시장공연

䤬 연탄나눔봉사 공연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색소폰

양양600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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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송이와함께하는송이밸리자연휴양림
13만평 송이산 인근부지에 마련된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대자연의 쾌적한 산림 속에서 양양송이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놀이와 숙박, 산책과 스포츠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종합웰빙휴양타운입니다.

산림욕도 하고 각종 놀이도 함께 하세요~

입장요금
어른 1,000원/단체(10인 이상) 800원
어린이 500원 단체(10인 이상) 300원

개장시간
하절기(4~10월) 9:00 ~ 18:00
동절기(11~3월) 9:00 ~ 17:00
매주 화요일 휴무(유료시설 연중무휴)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107-6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산 158-3번지)
Tel. 033-670-2644
Fax. 033-670-2447
www.songivall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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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관
새벽공기에서 숲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곳. 통나무 베란다에 서면 대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곳. 산림문화휴양관에서 별과 함께하는 하룻밤.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객 실 수 복층(29㎡, 26㎡ / 5인용) 9실

단층(27㎡ / 5인용) 1실

객 실 명 물푸레/자작/은행/목련/주목/참나무/소나무/단풍/진달래/장미

객실요금 성수기 85,000원/비수기 60,000원
※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 추가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9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 중 평일

체 크 인 오후 3시 이후

체크아웃 오전12시 이전

숙박문의 (033) 670-2644

목재문화체험장
나무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

전시도 보고 직접 가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 놀이테크, 목재체험실, 생활목재가구체험실, 목공작실, 

목공예전시설, 목재종합전시실

산책로
휴양림 주변에 조성된 백두대간 탐방로를 가볍게 산책하며 산림

욕도 하고 목교, 전망대, 어린이 숲놀이터, 테크로드, 덩굴쉼터

등을 돌아보며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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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백두대간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녹색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산림교육장으로, 백

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 인문지리, 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시설

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

백두대간역사실, 생태체험실, 입체영상전시관, 

산림이용관, 안내 및 뮤지엄샵, 야외 생태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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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관
4존의 디오라마관과 영상관에서 양양송이의 이미지를 특

별한 연출로 보여주며 송이요리와 조리법, 가공저장법,

송이축제 등 송이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

로비 양양 황금송이를 만나다

제1존 자연이 준 선물, 버섯의 매력

제2존 송이향이 그윽한 양양의 산에 오르다

제3존 송이가 만드는 금빛세상

제4존 양양송이와 사랑愛 빠지다

영상실 신비한 양양 황금송이의 세계

체험프로그램
송이보물찾기

휴양림 인근 송이산에서 송이보물찾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 간 : 송이축제 기간동안 1일 1시간

참가비 : 성인 20,000원 / 어린이 10,000원

※ 채취한 송이를 체험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버섯채취체험
천혜자연휴양림에서 산림욕도 하고 버섯도 채취해 보세요.

기 간 : 송이축제 기간동안 1일 2시간

※ 채취한 버섯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길 트래킹
전문 숲해설가의 숲이야기를 들으며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의 숲길트래킹을 해

보세요.

짚라인
짚트랙은 양편의 지주대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가 반대편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담력

을 키우는 레저스포츠입니다.

정상에서 탁트인 동해바다와 대청봉, 낙산, 솔비치 등 자연경관을 즐기며 자연숲을 가르는 신비감과 스

릴을 만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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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산림문화휴양관/백두대간 생태교육장/목재문화체험장/송이관/숲체험/짚라인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잔디광장/덩굴쉼터/백두대간 탐방로/전망대/목교/데크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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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

요약혈관의 가장 안쪽 막(내피)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

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 진료과 :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 관련 신체기관 : 혈관

● 관련 증상 : 손발이 저리다, 감각이 없다, 가슴통증

● 정의
죽상경화증은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하여 지름이 좁아지게 되는 것처럼, 주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endothelium)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죽종

(atheroma)’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을 말한다. 죽종 내부는 죽처럼 묽어지고 그 주변 부위는 단단한 섬유성

막인‘경화반’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파열되어 혈관 내에 혈전(thrombus; 피

떡)이 생긴다. 또한 죽종 안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혈관 내부의 지름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혈관이 아

예 막히게 되고, 그 결과 말초로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

동맥경화증은 주로 혈관의 중간층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섬유화가 진행되고 혈관의 탄성이 줄어드는

노화현상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수축기 고혈압이 초래되어 심장근육이 두꺼워지는 심장비대 현상이 나타나

게 된다.

최근에는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혼합하여 죽상동맥경화라고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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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맥경

화를 잘 일으키고 진행을 촉진시키는 주요 위험 인자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 고콜레스테롤혈증

-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 높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

- 높은 중성지방

- 고혈압(140/90mmHg 이상)

- 흡연

- 당뇨병

-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 연령 증가

- 운동부족, 과체중 및 복부비만

● 증상 : 죽상동맥경화로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이 담당하는 말초로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므로, 좁아진 혈관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죽상동맥경화는 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심장혈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과 경동맥

(목의 혈관), 신장의 신동맥 및 말초혈관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일명 심장마비) 등의 허혈

성 심장질환, 뇌경색과 뇌출혈 등의 뇌졸중(일명 중풍),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신부전 및 허혈성 사지 질환

이 나타나게 된다.

1) 협심증(angina pectoris)은 죽상동맥경화 및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의 내부 지름이 좁아져 심장근육으

로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기는 하지만 협심증 환자도 휴식

중에는 어느 정도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경

우, 또는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필요한 혈액(영

양분과 산소)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협심증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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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따라서상대적으로심장으로가는혈액량이심장이필요로하는양보다부족한상태가되어가슴에통

증을느끼게된다. 이때휴식을취하면심장이요구하는혈액량이감소하게되므로증상이사라진다.

2)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은 보통 죽상동맥경화로 인해 협착이 일어난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

더라도 가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심장근육에 혈액이 30분 이상 공급되지 못하면 해당 부위의 심장

근육 세포가 죽게 되고, 그 부위는 기능이 사라지므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감소하여 심부전(심장 기능

저하 상태)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급사 또는 심장 돌연사란 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난 지 1시간 이내에 사

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말초혈관폐쇄성 질환 : 말초혈관은 대동맥, 대정맥에서 갈라지는 동맥과 정맥, 그리고 림프관을 말한

다. 주로 죽상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협착되어 해당 혈관으로부터 혈류를 공급받는 장기의 기능에 손

상이 생기고, 절단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말초혈관 폐쇄는 하지동맥(다리동맥)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하지동맥 폐쇄성 질환은 종종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두 경우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하지동맥 폐쇄성 질환과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의 차이
1) 증상 유발: 하지동맥 폐쇄는 걸을 때 증상이 유발되며, 디스크는 걸을 때뿐만 아니라 장시간 서 있을 때

에도 증상이 유발된다.

2) 통증 양상: 하지동맥 폐쇄에서는 통증이 터지는 듯한 느낌 또는 조이는 느낌으로 나타나지만, 디스크에

서는 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의 통증이 나타난다.

3) 양측성: 하지동맥 폐쇄는 증상이 좌우 양측에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디스크는 대부분의 경우

양측성으로 나타난다.

4) 증상 유발 거리: 하지동맥 폐쇄에서는 증상 유발 거리가 대개 일정하지만, 디스크에서는 가변적이다.

5) 하지 맥박: 하지동맥 폐쇄에서는 하지 맥박이 감소하지만, 디스크에서는 정상이다.

6) 증상 완화: 하지동맥 폐쇄는 보행을 하지 않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디스크는 앉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

였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다.

● 진단
1)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경동맥 초음파나 복부 초음파 및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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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등이 있다.

- 경동맥 초음파: 경동맥(목 동맥) 죽상동맥경화반, 혈행(혈액순환)의 장애 확인

- 복부 초음파나 CT(컴퓨터 촬영): 복부 대동맥의 죽상동맥경화반이나 혈전 형성, 

대동맥 확장 확인

-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관상동맥(심장 혈관)의 석회화된 죽상동맥경화반 확인

2) 각 장기의 허혈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다.

● 검사
1) 허혈성심장질환

심장혈관(관상동맥)에도 콜레스테롤, 염증물질 등의 물질들이 침착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

어 석회화 병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간단한 CT(컴퓨터단층촬영술)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심장근육

에 허혈성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약물로 심장의 일을 증가시켜 심전도 이상을 확인

하는 운동부하 심전도나 혈류의 분포를 보는 심장 핵의학 검사를 시행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관상동맥을 촬영하여 혈관의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를 심장혈관

CT 혹은 심장 혈관조영술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검사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의사와 상의한 후 단계적으

로 검사를 받게 된다.

심장혈관 조영술은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고무관을 사타구니의 혈관(대퇴동맥) 또는 팔의 혈관(요골동맥)

으로 넣어 심장까지 찾아 들어가서 혈관을 보는 검사이다. 카테터를 관상동맥의 입구에 놓고 조영제를

관상동맥에 밀어 넣으면서 엑스레이(투시) 촬영을 한다. 이 검사는 관상동맥 안쪽에 동맥경화로 인해 좁

아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정상에 비해 심장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말초혈관질환, 사지혈관 허혈성 질환: 하지혈관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는지는 상지(팔)과 하지(발목)

의 혈압을 측정하여 비율을 계산하여 짐작할 수 있다. 말초혈관폐쇄성 질환이 의심되면 CT혈관조영술

이나 말초 혈관조영술로 확인한다.

3) 경동맥 질환: 목 혈관(경동맥) 초음파,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등으로 혈관에 침착되어 있는 죽상동

맥경화반을 확인 할 수 있다.

4) 뇌졸중: 뇌 MRI(자기공명영상), 뇌 MRA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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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죽상동맥경화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및 장기로의

혈액 공급에 이미 장애가 생겨 증상이 나타났거나 장기의 기능 저하가 초래된 경우에 좁아진 혈관을 넓히거

나 혈관을 붙여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치료가 있다.

진행을 예방하는 치료에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한 혈압 관리, 당뇨병 관리, 금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체중 관리 및 혈액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생활습관 관리와 약물치료(지질 강하제) 등

이 있다.

좁아진 혈관의 혈행(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좁아진 곳이 있으면 카테터를

통해 혈관성형풍선을 넣어서 부풀려줌으로써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진 부분을 넓혀줄 수 있다. 또는 그물망

처럼 생긴 스텐트라는 것을 넣어서 관상동맥의 혈관벽을 지지해 줌으로써 다시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는데 이를 혈관성형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혈관이 좁아졌다고 모두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확장 시술을 했

을 때 혈류 공급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고 시술하기 적절한 병변일 때 풍선성형술 또는 스텐트 시술을 한

다.

대개 혈관의 내경이 50%이상 좁아져 있을 때 증상과 관련이 있고 이 병변을 넓혀주면 증상의 호전을 가져

온다. 경미하게 혈관에 쌓인 물질들은 금연, 혈압 조절,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될 수 있으며

철저한 위험 요인의 관리를 통해 향후 죽상경화반이 생기고 진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외과적 치료 방법으로는 내과적 치료 특히 동맥 성형술이 여의치 않은 경우 행해지며, 우회로이식술을 하

게 된다. 이는 자신의 다른 혈관이나 인공 혈관을 이용하여 혈관의 좁아진 부분의 아래로 혈관을 우회하여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 경과/합병증
죽상동맥경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 질환으로 질병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

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방방법
1) 운동

혈중 지질을 개선하기 위한 육체적 활동이나 유산소 운동은 중등-고 강도로, 5~7일/주,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하여야 하며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하루 60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 중등도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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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30분간 빠른 걸음 걷기, 20분간 수영, 자전거 타기(5miles/30분) 등이다.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

면 혈청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0~30% 감소하고, HDL-콜레스테롤(소위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8mg/dL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해도 총 콜레스테롤은 대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

레스테롤(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의 감소는 체중, 체지방량의 감소, 그리고 지방섭취량의 감소와 주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1회의 운동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이 필요하다.

근력 운동을 하면 체지방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늘면서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감

소할 수 있다.

2)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 약이다. 흔히 해열 진통제, 소염제 효과를 위해서는 1회에 약 500 mg

정도를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75~150mg의 저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가 있다. 흡연,

고혈압 등에 의해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면 파이프에 녹이 스는 것처럼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물질이

쌓이게 된다. 이것이 염증반응을 유발하면서 죽처럼 물컹물컹한 상태가 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혈관 내로

터지거나 균열이 생기면 혈관 내를 지나가던 혈액이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혈전을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급성으로 혈류의 장애를 가져와서 흔히 말하는 심장발작(심근경색), 심장마비가 되며 뇌혈관에 생기

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다.

혈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혈소판이라는 혈액 내의 물질이다. 75~150mg의 저용량 아

스피린을 매일 또는 격일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

아스피린의 심장병 예방 효과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미국에서 한 대규

모 연구를 보면 중년(50~65세)의 심장병이 없는 남성에서 저 용량의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심장

발작(심근경색)과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 30% 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향후 심장병 발생 위

험이 높은 군에서는 아스피린의 예방 효과는 더욱 커서 허혈성 뇌졸중과 전체 사망률까지도 약 15~20% 감

소시킬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이 약 2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의 노인 여성에서는 예방효과가 더 커서 허혈성 뇌졸중과 함께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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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스피린의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메스꺼움, 속

쓰림, 상복부 불편감,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위장관 궤양에 의한 위장관 출혈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장관 출혈의 빈도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발생

확률이 약 1.7배 더 높다. 또한 출혈성 부작용 중 치명적인 형태인 출혈성 뇌출혈의 발생률은 아스피린을 복

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1.4배 높다.

● 생활 가이드
죽상동맥경화의 위험 요인이 되는 질환(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 식이요법
1)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한하고, 불포화지

방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를 늘린다. 과일, 채소 등의 점액성(수용성)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

물은 주로 복합탄수화물이 많은 곡류, 과일 및 채소를 통해 섭취해야 하며 고탄수화물 식사는 혈청 중성

지방의 증가 및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콩 단백은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의 대체 식품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이요법으로 저밀도지단백 콜

레스테롤을 20~30% 감소시킬 수 있다.

2) 에스키모인은 엄청난 양의 지방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암, 당뇨 등의 발병률은 오히려

매우 낮다. 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

고, 이후 연구에서도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졌

음을 확인했다.

오가메3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과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동맥 경화를 방

지하며, 항혈전 성질이 있고, 부정맥을 감소시키며, 혈관내피의 혈관확장기능을 증대시키는 등의 효과

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일에 1~2회의 꽁치, 참치뱃살, 고등

어,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고,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1일 1g의 오메가3지방산 섭취

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죽상동맥경화증 [atherosclerosis]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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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옛길은 옛날 양양에서 홍천을 거쳐 한양으로 입경하던 높이 1,100m의 옛길로서 영북지방에서 영서

로 연결되는 다른 영길 보다 산세가 평탄하여 옛 선비들이 과거보러 한양으로 갈 때 아홉 마리의 용(龍)의 영

험을 빌면서 이 영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명종 9년(1554년) 강원관찰사를 지낸 석천임억령(石川林

億齡)이 구룡령의 자연을 읊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관리와 문인들이 시부(詩賦)로 노래했다.

구룡령의 이름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이 영을 넘고자 갈천약수로 목을 축이고 아흔 아홉구비 쉬엄쉬엄 돌

아 넘었다는 전설이 붙어져 있다. 이 영의 입구에는 옛 철기시대에 철을 캐던 동굴이 옛 문화의 정취를 풍기

며, 일제강점기 갈천철광이 개발되고 삭도 [철광석을 운반하던 케이블카]가 강재 징용된 애환의 자취가 그대

로 남아 있으며, 이 길을 걸어 오르다 보면 중간중간에 횟돌반쟁이, 묘반쟁이, 솔반쟁이 등 표지와 함께 아름

다운 자연의 경관에 매혹되게 된다.

1989년 경복궁 복원 당시 재목으로 보내진 아름드리 금강송의 그루터기가 문화재 복원의 긍지를 남게 하

고 있으며 금강송과 함께 높이 자란 여러 활엽수의 교목 속은 마치 원시림의 터널 같아 이 길을 넘나들 때는

참으로 삼림욕의 극치를 느끼게 하고 있으니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영길이므로,

재청에서 국가명승 제29호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양양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확정할 때

양양부사가 새벽 일찍이 동헌을 출발하여 이 영길을 넘어 창촌에서 홍천부사와 만나 경계 짓고 경계비를 세

웠다 한다. 이 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넓히려 이 영을 빨리 넘으러 달리다 지쳐 숨진 애향 청년이 묻혔다는

묘가 있어 이 영을 넘을 때 숙연함과 애향심을 북돋게 한다.



경로효친문예작품

부문

초등학교

중학교
엄예진

(현남중3)

장세빈

(현남중2)

이예지

(상평초6)

최인정

(한남초6)

김다희

(손양초4)

함주경

(한남초6)

이윤재

(임호

분교4)

이기호

(상평초2)

--
정소희

(현남중3)

신예솔

(현남중3)
- - - -

김소은

(조산초2)

이자영

(한남초6)

이향은

(상평초6)

김현우

(조산초5)

이지호

(한남초3)

함혜정

(상평초4)

김재원

(회룡초5)

김민

(현서

분교4)

고경원

(현서

분교3)

박영미

(공수전

분교2)

정주형

(회룡초5)

안지연

(회룡초5)

학교별 최우수 우수 장려

산문

최우수 우수 장려

시

최우수 우수 장려

포스터
등위

2015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자

163제27호 양양문화



164 제27호 양양문화

2015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평

부문 : 포스터

따사롭고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창밖으로 낮은 곳을 향해 내달리는 대청의 단풍이 눈부신 때이다.

양양문화원의 2015년 경로효친 작품 심사 의뢰를 받고 올해엔 어떤 작품들을 만나게 될까 내심 기대

하였다.

전년에 비해 출품 학교와 출품작의 수가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의 수준도 전반적으

로 예년에 비해 낮아진 듯 하였다.

인간의 가장 근본 덕목인‘효’와‘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또는 기성세대의 행동이 청소

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게 아닐까 걱정스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작품의 제작하는 그 순

간만큼은‘경로효친’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실천방안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할

까 고민했을 아이들의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이 가을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내가 하는

어른 공경과 효의 실천이 곧 나에게 되돌아오는 평범한 진리를 모두가 깨닫기를 감히 바란다.

2015년 10월

양양여자중학교 교사 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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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평

부문 :  시, 산문

우선 이렇게 2015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를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사의 기회를

주신 양양문화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의 기준으로‘경로효친의 주제가 잘 구현되었

는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독자들에게 감동 및 공감을 줄 수 있는지, 단어 선

택이 적절한지’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초등 산문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상평초6 이예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의 손녀에 대한 사랑이‘밥, 아이스크림’등으로 잘 나타나고 소녀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및 공경하는 마음이‘커피’라는 소재로 구체적이고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경로효친’의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내용이 진솔한 어조로 표현되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첫 번째, ‘홍시(한남초6 최인정)’는 할머니(외할머니), 어머니, 자기 자신으로 이어

지는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이‘홍시’라는 소재로 잘 드러나고 노래의 가사와 일상생활의

경험을 적절하게 연결한 점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를 도와드린 날

(손양초4 김다희)’은 문장이 간결하여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내면화하는 점이 잘 나타나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려로 선정한 첫 번째, ‘우리 가족(임호분교4 이윤재)’은 삶을 공유하는 가족의 따뜻한 정이 잘 나

타나 있고 서로를 아끼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제를 연결하고 진심어린 마음이 잘 드

러나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경하는 마음(한남초6 함주경)’은 자신의 경험을 잘 녹여

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내용을 구현하였고‘효’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정리해나

가는 모습이 인상 깊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와 나(상평초2 이기호)’는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하는 진심이 나타나고 또 할머니에 대한 손자의 사랑하는 마음이 진솔하고 순수하게 표

현되어 따뜻함이 느껴지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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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산문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진정한 노인 공경이란?(현남중3 엄예진)’은 경로효친과 관련

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그 성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감동을 이끌어내어 선정하였습니다. 우수로 선정한‘“노인공경”잘 이루어지고

있는가?(현남중2 장세빈)’는 경로효친의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으며 사회적인 관점에서 경

로효친을 생각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점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초등 시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꽃반지(조산초2 김소은)’는 경로효친의 마음을 아름답고 정감

있는 소재로 표현하여 감동을 주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게 표현되어 있어 주제가 잘 표

현되었기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첫 번째, ‘우리 할아버지(한남초6 이자영)’는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경로효

친의 마음가짐을 깊이 간직하려는 태도가 잘 드러나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 파

스 붙여드리기(상평초6 이향은)’는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소소한 일상이 매우 정겹게 드러나고 일상

생활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드러나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장려로 선정한 첫 번째, ‘다른 할머니를 위한 카네이션(조산초5 김현우)’은 친족 간의 사랑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경로효친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웃의 웃어른을 공경하는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기에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복이 넘치는 노인정(한남초4 이지호)’은 대화체를 사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내었고 경로효친의 대상인 어른들께서 정을 나누는 공간을

그려냄으로써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과 또 어른들을 바라보는 학생의 따뜻한 시선이 인상 깊어 선정하

였습니다. 세 번째, ‘경로효친(상평초4 함혜정)’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추상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중등 시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눈빛(현남중3 정소희)’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하여 진솔하게 표현하였고 따뜻한 마음이 은은하게 표현되어 최우수로 선정하였습니

다. 우수로 선정한‘뒷모습(현남중3 신예솔)’은 성찰을 통해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이끌어내고

다양한 소재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었기에 우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등외의 작품들도 노력이 담긴 우수한 작품이 많았으나 주제가 더 충실히 반영되었거나 표현력 및

단어 선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양군의 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힘쓰시는 귀 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 또한 양양군의 문화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 원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심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양양고등학교 교사 엄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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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노인 공경이란

현남중학교 3학년 엄예진

나는 평소 학교 내신 성적을 중요시 생각한다. 하지만 한 학년이 다 끝나 가는데 나는 봉사시간을 다 채우

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 공부 외에 활동들은 불필요하고 귀찮게 생각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도 대충 시간

만 채우고 그만 둘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소 노인분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다보니 대화하기도 힘이 들고 그냥 나도 모르게 대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첫 봉사를 나갔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나는 마냥 귀찮을 뿐이었다. 내가 처음 돌

봐드리게 된 할머니의 집에 찾아갔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할머니의 집 상황을 보니 좀 충격

을 받았다. 제대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집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있고 할머니의 상황을 보니 끼니도 대충

라면으로 때우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상황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나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

다. 나는 봉사시간 채우려고 귀찮은 마음으로 왔던 것을 잊어버리고 제일 먼저 할머니의 집 청소를 하기 시

작했다. 곰팡이 핀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할머니의 물건들도 보기 좋게 청소하고 그러고

나니 꼬박 4시간이 지나있었다. 할머니의 집 상황을 보고 화가난 나머지 할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장정 4시

간동안 말도 하지 않고 청소만 한 것이다. 청소가 끝나고 할머니를 보니 할머니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다. 나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도 할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할머니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가까이 다가가니 갑자기 할머니께서 엉덩이를 톡톡 치시며 낯간지러운 칭찬을 해주셨다.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기분이 느껴졌다. 할머니한테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진심어린 칭찬은 처음

듣는 거라서 나는 대충 얼버무리다 할머니께 얼른 이사를 드리고 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

와 저녁을 먹다보니 할머니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게 생각이 났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다. 평소 일요

일 마다 늦잠을 자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용돈으로 항상 옷이나 화장품을 사던 내가 나의 두달치 용돈을

들고 마트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다.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밥을 잘 챙겨드시지 못하던 혼자사시는

산문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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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것 같다.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공경의‘노’자도 모르던 내가 노

인공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그 할머니를 돌봐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요리 재료들을 사서 두 번째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나를 친손녀 대하듯 반겨주셨다. 나의 가족들도

따뜻한 정을 나에게 듬뿍주지만 할머니께서 내게 주는 정은 또 그것과는 다르게 따뜻했고 그리움이 잔뜩 묻

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것저것 정성들여 요리를 하며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나도 함께 먹자고

하셨다. 같이 밥을 먹는데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먹지 않고 나에게 계속 반찬을 올려주시며 흐뭇해 하셨다.

그리고 식사 후 나는 할머니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안마도 해드렸다. 오후 6시쯤 시간이 되어 집

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나를 보고 오랜만에 말동무가 있어 좋았다고, 고맙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한없이 강인한 듯 약해보여 순간 울컥했다. 그리고 다음에 요리를 더 배

워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 나는 다시한번 인터넷을 통해 노인공경에 대해 검색을 해 보았다. 그리고 평소 다니면서 그런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둘러보았다. 그러나 노인공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 중 일

부는 노인공역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이런 얘기

도 보았다. 요즘 사람들은 버스에서 노인분들이 타시면 자리를 비워주지만 표정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

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했다. 이런 건 진정한 노인공경이 아니라

고 했다. 노인공경은 단지 노인분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오랜세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진정한 노인공경이라고 나

는 생각한다. 나는 한번의 경험으로 꽉 막힌 나의 마음이 많이 뚫리고 따뜻하게 변하였다. 주변의 아니 이 세

상의 많은 사람들이 의무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좀더‘노인공경’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진심을 담아 행

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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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

현남중학교 3학년 정소희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친근한 모습

나를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신

그 눈빛을

애써 무시하며 지나쳐간다.

그때 뇌를 스치는

그분의 실망어린 눈빛에

뒤에 무엇을 놓고 온 것처럼 허전하다.

쏜살같이 뛰어가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

무엇을 찾는척하다

그분께 마음을 먹고 인사를 드렸다

그때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살짝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을

본 나의 마음엔

커다란 꽃이 활짝 피어났다.

시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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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상평초등학교 6학년 이예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텔레비전이 켜있다. 소파에는 할아버지가 앉아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계신다. 할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신다.

나는 아침밥을 할아버지랑 같이 먹는다. 할아버지랑 밥 먹는 것은 깜깜한 어둠 같다. 항상 내 밥그릇에는

밥이 수북이 있다. 할아버지는 내 생각하시느라

“다 먹어야 돼.”

하지만 밥이 너무 많다.

“아침에는 이렇게 많은 밥 못 먹어요.”

“안 돼. 다 먹어야 돼.”

아침에는 할아버지를 못 이긴다. 밥 먹을 때는 좀 그렇지만 무엇을 사줄 땐 천사다. 내가 과자, 아이스크

림을 먹고 싶다고 하면

“알았어. 다음에 꼭 사줄게.”

그리고 다음에 꼭 사주신다. 약속은 잘 지키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밥을 드시고 커피 한 잔을 하신다. 짧은 휴식이지만 즐겁다. 그리

고 일하러 가신다. 양양에너지월드 홍보관에서 일하신다.

일 마치고 저녁 때 집에 오셔서 할아버지와 커피 한 잔을 하신다. 티비를 보면서 커피를 드신다. 커피를

드시며 눈이 감길랑 말랑 하신다. 일이 힘들면 커피에 들어간 카페인도 효과 없다. 카페인이 오히려 잠을 오

게 하나보다. 눈이 감길랑 말랑 하시지만 잠을 꾹 참고 저녁밥을 차리신다. 저녁밥을 먹고 할아버지와 이야

기를 하신다.

“요번은 송이가 잘 나려나?”

산문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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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나면 좋겠는데.”

“예지야, 커피 두 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자동으로 부엌으로 가면서 대답한다. 

“네… 네.”

부엌으로 달려서 맥심 커피 두 잔을 끓인다. 컵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김이 모락모락 난다. 그리고 커피

냄새가 부엌에 가득하다. 나는 커피를 쟁반에 올려 들고 거실로 간다. 커피를 들고 거실에 갈 때 커피 냄새가

내 쪽으로 온다. 그럴 때면 나도 빨리 커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커피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린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가 탄 커피를 드시며 환하게 웃으신다. 피로가

확 가시는 얼굴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면 나도 피로가 확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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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반지

조산초등학교 2학년 김소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길

우리 할머니가 서 계신다.

언제나 날 기다려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할머니

풀밭에서 꽃반지를 만들어

할머니도 나도 손가락에 끼었다.

똑 같은 꽃반지를 끼니

할머니랑 나랑 더 친해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엄마도 낳아 키워주셨고

나도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할머니 고맙습니다!

다음엔 내가 먼저 꽃반지를 만들어

할머니께 드려야지.

시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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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최우수상

회룡초등학교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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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현황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2015

[강원도민일보 2015.01.07 최훈 기자]

양양지역 신년인사회

양양문화원이 주최한 양양지역 신년인사회가 6일 쏠비치에서 김
진하 군수와 최홍규 군의장, 정문헌 국회의원, 장석삼 도의원, 정
준화 양양군번영회장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15.02.28]

양양문화원 2015 정기총회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27일 일출예식장에서 김진하 군수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결산과 올 주요사업계획을 논의했다

[news1 2015.03.22. 엄용주 기자]

양양군 정명 600년…역사와 전통을 담은 고장

양양군청사(사진제공=양양군청) 2015.03.22/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올해는 강원 양양군이‘양양(襄陽)’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 600
년 되는 해이다.
23일 양양군에 따르면 인구 2만7000여명, 면적 628.9㎢, 1개
읍, 5개 면, 124개리가 있다.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양양군은 정명 600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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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양양군문화원에 용역을 의뢰, 학술세미
나·문화사업 등 내년에 개최하는 정명 600주년 행사 세부사업
을 구상하고 있다.

◆지명·유물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
양양(襄陽)이라는 지명이 기록된 것은 1416년 태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음이 서로 비슷한 고을의 명칭과 관직 등의 칭호를 변경하
고 있었는데 이 때 양양군의 명칭도 양주(襄州)에서 양양(襄陽)으
로 바뀌었다.
강원도를 대표하던 강릉과 원주가 정치적·사회적 사건으로 일
시 격하될 때에는 도의 이름을 원주와 양양의 머리글자를 딴‘원
양도’, 또는 강릉과 양양의 머리글자를 딴‘강양도’로 바꿀 정도
로 도를 대표할 만한 위치로까지 부각되기도 했다.
이 후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부로 승격되는 등 몇 차례 변동
을 겪었다.
또 양양군에는 8000년 전 신석기시대의 토기부터 불교문화재까
지 오래되고 다양한 유물·문화재가 존재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4호인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유적지에
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주거지 등이 잘 보존돼있다.
군은 이곳에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군민과 방문객
에게 오산리 신서기시대의 생활모습, 선사유적 체험 등을 제공하
고 있다.
양양군 일출예식장에서 열린 2010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
식 및 제10회 동구리 경창대회

양양군 일출예식장에서 열린 2010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
식 및 제10회 동구리 경창대회 모습.(사진제공=양양문화원)
2015.03.22/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양양군을 빛낸 천민(賤民)들
양양군에는 조선시대 왕의 어가를 따르며 노래를 부른 소리꾼 천
민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동구리’다.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의 세조대왕 강원도 순행일지 기
록에 따르면 세조 12년(1466) 윤 3월14일 세조대왕이 도를 순행
하기 위해 금강산을 거쳐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리에 머물며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노래를 하게 했
다.
그중에서 양양의 관노 동구리가 가장 노래를 잘했다. 이에 아침
과 저녁을 먹이고 악공의 예로 어가를 따르도록 했으며, 유의(남
자 저고리) 1령을 내려줬다.
양양군은 왕이 농가 경창대회에 참석해 우수 소리꾼을 발굴했다
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실에 근거, 지역의 전통소리를 발굴·
보존하기 위해 2001년부터‘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도 대회로 격상됐다.
군 관계자는“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
단위 대회에서 전국규모 대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세부추진계
획을 세우고 강원도, 정부 방문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군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장악원(掌樂院, 현재의 국립 국악원
기관 중 하나)의 전악(典樂, 장악원의 연주자들을 이끄는 자)이
된‘허억봉’이라는 관노도 있다.
16세기 조선의 음악계에 명성을 떨친 그는 10대 중반부터 악기
를 연주했는데 특히 대금을 잘 불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전해진다.
또 금합자보(琴合字譜) 중 대금 악보인 적보를 만들었으며 후세
까지 전해지고 있다.
양양문화원 김광영 사무국장은“양양군에는 참 좋은 문화재와 인
물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널리 알리고 또 보존·발전시킬 수 있
도록 힘쓸 것”이라며“올 하반기 양양군 600주년 행사 추진위원
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 구상·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
했다.
1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고개의 3·1운동 유적비 참석
한 군민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1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고개의 3·1운동 유적비 참석
한 군민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양양군청)
2015.3.1/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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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고장 양양…버선목에 숨긴 독립선언문
강원도 내 가장 거센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양양군에 독립선언서
필사 한 부를 버선목에 숨겨 퍼뜨린 조하벽 여사.
당시 개성 호수돈 여학교의 학생이었던 조화벽 여사는‘호수돈
비밀결사대’활동을 하면서 필사본 독립선언문을 받았고 고향인
양양군에 돌아와 양양 감리교회 청년회 등과 만세운동을 계획했
다. 그의 나이 열일곱.
이들은 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었고 1919년 4월4일부터 9일까
지 양양 지역에는 1만여명의 군중들이 만세운동을 펼쳤다.
장날을 이용해 펼친 만세운동은 2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후 조화벽 여사는 학교를 마치고 유관순 열사의 오빠와 결혼
한 후 양양에 정명학원을 설립,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했다.
조화벽 여사의 업적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려지지 못하고 며느
리 김정애 씨의 노력으로 독립유공자 자격을 얻었으며 1982년
대통령 표창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현재 양양군 현남면 기사문리 만세고개에는 삼일만세운동 유적
비가 세워져 양양 만세운동에 참여한 자들을 기리고 있다.

[설악신문 2015.03.30. 김주현 기자]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6월 4일 개막

위원회 회의 개최…김택철 신임 위원장 추대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가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남
대천 둔치에서 열린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문화복지회관 2층 소
회의실에서 김진하 양양군수와 윤여준 문화원장, 위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 현산문화제 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익수 현산문화제위원장이 용퇴하고 신임 위
원장으로 김택철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
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현산문화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향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양문화원의 주관으로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
고 양양인의 기상과 애국심, 애향심을 더욱 드높이는 특색 있는
향토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앞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산문화제위원회가 지난 25일 문화복지회관 2층에서 열려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일보 2015.03.26. 이경웅 기자]

[양양]향토축제 현산문화제 더 화려하게

【양양】양양군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7회 양양 현산문화제가
오는 6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다.

현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현산문화
제는 3·1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25일 문화복지회관에서 김진하 군수와 최홍
규 군의장,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 현산문화제 일정 등을 이 같이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까지 잔여임기를 수행하던 최익수
현산문화제위원장 직무대리가 사퇴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김택철
군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택철 현산문화제위원장은“진정한 군민들의 한마당 문화축제
인 현산문화제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현산문화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풍농·풍어를 기원하며역
사성과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향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
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경미디어 2015.04.06.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강원도 양양 물치만세운동을 아시나요~

제7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오는 10일 양양군 강현면 물치
(물치항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물치만세운동은 1919년 4월 5일 물치 장날에 일어났던 독립만세
운동의 하나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군은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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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원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양양 기미독립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재발견하고 3.1만세운
동 96주년을 맞이해 선열들의 호국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행사는 당일 10시부터 물치항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의
사 김사만의 후손인 김종명씨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의사,
열사의 활동내용을 소개하며 삼일절 노래제창과 만세삼창의 순
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는 유족 및 기관단체장을 비롯 김진하 양양
군수, 최홍규 양양군의회 의장, 김흥남 강릉보훈지청장,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으로 희생된 순
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강현면 물치리에서
물치장날을 기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많은 애국지사님들의 숭고
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화합하여 국가와 사회
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강원일보 2015.04.07. 이경웅 기자]

[양양]96년전 물치장날 독립만세 기린다

【양양】제7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오는 10일 양양군 강현면
물치에서 열린다. 물치만세운동은 1919년 4월5일 물치 장날에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으로 강현면민의 드높았던 애국열사활동
을 통해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
해 매년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다. 양양문화원 주최로 열리는 올
해 물치만세운동은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됐던 양양 기미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재발견하고 3·1만세운동 96주년
을 맞아 선열들의 호국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당일 오전 10
시부터 물치항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념행사는 의사 김사만의 후손인 김종명씨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의사, 열사의 활동내용을 소개한다.

[강원도민일보 2015.04.07. 최훈기자]

양양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

강원도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충절의
고장 양양에서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강현면 물치항
주차장에서 3·1만세운동 96주년을 맞아 애국열사와 유족,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
다.

물치만세운동은 1919년 4월 5일 물치 장날에 일어났던 독립만세
운동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양군은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의사 김사만의 후손인 김종명씨의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되
는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3·1운동 당시 의사, 열사의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삼일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으로 희생된 순
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이번 행
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강현면 물치리에서 분연히 일어났던 많
은 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
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신문 2015.04.13. 김주현 기자]

일제 항거 독립운동 뜻 기려
제7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양양문화원은 3·1만세운동 96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오전 10
시 강현면 물치에서‘물치만세운동’기념행사를 열었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주관하고 강릉보훈지청과 양양군이
후원한 제7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에는 김진하 군수와 애국열
사 유족, 지역주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일제에 항거한
물치만세운동의 의미를 기렸다.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식전행사로 양양극단‘행복한 시작’의
물치만세운동 재연 연극 공연에 이어 유족대표의 독립선언문 낭
독, 의사·열사의 활동내용 소개, 삼일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물치만세운동은 1919년 4월 10일 물치장날을 기해 지역주민들
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7회 물치만세운동 행사가 지난 10일 강현면 물치 주창장에서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15.04.24. 최훈기자]

오늘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

양양문화원은 24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양양정
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의 사회로 이창식 세명대
교수와 김천서·최장환 경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신종원
한국학중영연구원 교수, 김영표 관동대 교수, 조진관 경동대 교
수, 이기용 양양군의원, 윤여경 양양군 문화관광과장이 토론을
한다.

‘양양’이라는 지명은 태종 16년(1416년) 양주를 개칭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양양문화원은 내년이면 정명 600주년이 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news1 2015.04.24. 엄용주 기자]

양양‘새로운 도약’…정명
600주년 관련 사업 발굴

24일‘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개최

양양군이 정명 600년을 맞아 군을 널리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24일 양양복지관에서‘양
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문헌 국회의원(새·속초고성양양), 김진하 양
양군수, 최홍규 양양군의장, 장석삼 도의원을 비롯해 군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이창식 세명대학교수의‘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

비전’, 김천서 경동대학교수의‘새로운 양양 600년 문화 전략’,
최정환 경동대학교수의‘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을 활용한 관광
객 유치방안’등 주제발표와 양언석 강원도립대학교수 사회의 종
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천서 교수는“‘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전국규모 대회로 발전
시켜 전국의 소리꾼을 발굴하고 지역인지도를 높여 2018 동계올
림픽 개최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추진해야한다”며“동구리를
활용한 전통문화마을 클러스터 구축,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마
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는 세종대왕이 강원도 순행 중 연곡리에 머
물며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경창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양양의 관노인 동구리가 가장 노래를 잘했다는
조선왕족실록의 근거로 실시됐다.

이외 다른 발제자들은 양양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파크존 조
성, 양양 특성에 맞는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정문헌 국회의원은“뿌리를 알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양양군은
새로 거듭나기 위한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다”며“이번 세미나가
양양전통 뿌리를 이어가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이번 세미나가 정명 600주년을 맞아 양양
군 발전에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자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강원도민일보 2015.04.27. 최훈기자]

“양양 역사문화 활용 테마파크 조성”

■ 양양정명 600주년 세미나
“선사시대 유적지 풍부 관광상품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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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가 지난 24일 문화복지회
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태종 16년(1416년) ‘양주’를 개칭해
‘양양’이라는 지명을 사용, 내년이면 정명 600주년이 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김진하 군수와 정문헌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단체
장과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원도립대 양언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
식 세명대 교수는‘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주제발표
에서“연암 박지원 선생이 경관녹봉론을 통해 언급했던 양양지역
의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가 대단하다”고 평가한 뒤 낙산사, 동해
신묘, 연어, 송이 등 역사문화자원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랜드
파크존, 마인드파크존, 판타지파크존 조성등을 제안했다.
김천서 경동대 교수는“양양지역은 선사시대 유적지와 풍부한 문
화자원은 물론 내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양양국제공항과 함
께 평창겨울올림픽 관문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상품화하는 등 문화발전 전
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정환 경동대 교수는 월빙식품 테마공원 조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영표 관동대 교수, 조진관 경동대 교수, 이기용 양양군의원, 윤
여경 양양군 문화관광과장이 토론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
시했다. 

[설악신문 2015.04.27. 김주현 기자]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바탕 새롭게 도약”

양양문화원‘양양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전통문화축
제 개발·웰빙식품테마공원 조성 등 제안
양양문화원이 내년이면 양양(襄陽)이라는 지명을 쓴 지 600주년
이 되는 해를 기념해 지난 24일‘양양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를 열었다.
양양문화원이 주최하고 양양군과 군의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
에서는 조선시대 태종 16년(1416년)부터 사용해 온‘양양’이라는
지명을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식 세명대 교수는“지역역사는 자원이
기에 6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양양군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감성 활성화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적
마인드마크 정립 △광역행정 개편 대비 전략 마련 △겨울철 찾아
오는 양양가꾸기 △양양학 및 지역인문학 접목 성장엔진 찾기 등
을 제시했다.
이어 김천서 경동대 교수는“정명 600년을 맞고 있는 양양군은
신석기 유적인 오산선사유적지를 비롯해 풍부한 문화자원이 있

고, 동구리와 허억봉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며“내년이면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관문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통문
화를 발굴해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문화리더로서 역량
을 발휘해 지역소득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양양동구리 전통문화축제 개발 △양양동
구리 전통문화클러스터 조성 △동구리 아카데미사업 추진 등 전
통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한 최정한 경동대 교수는“600년의 고
도인 양양군은 곳곳에 산재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
로 대규모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특색에 맞는 테마상품
발굴이 시급하다”며“생태와 친환경, 자연경관이 접목된 건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웰빙식품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정명 600주년을 맞는 양양군의 관광활성화 정책으로
주중과 주말 방문객의 평준화, 각종 행사 후 파급효과 높이는 바
이어 유치 등을 제안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우리 양양군은 오랜 역사 속에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며 동북아의 번영도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그동안의 굴곡과 수많은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한 기상과
절개를 자랑해온 우리 양양군이 이제 정명 6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주인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원동력
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의 사회로 신종원 한국학 중앙연구
원 교수와 김영표 관동대 교수, 조진관 경동대 교수, 이기용 양
양군의원,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다양한 의견
을 개진했다.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가 지난 24일 양양문화복지
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강원신문 2015.05.27. 황만호 기자]

양양군, 현산문화제 준비에‘구슬땀’

양양군민의 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이른 6월 4일부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
운데 행사준비에 한창이다. 
군에 따르면 현산문화제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원
활한 진행을 위해 마무리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 일
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산문화제를 위해 읍면에서는 체육종목 출
전 선수들이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택철)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
양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7회 현산문화제는 3·1독립만세정신
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
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로 금년에는 현충일과 겹쳐 치러지는 만큼 차분
한 분위기속에서 알차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 해 예산은 2억7천만원으로 군부대 및 지역사회단체의
시가행진, 락밴드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불꽃놀이, 농악공연,
민속놀이 등 민속고유의 놀이와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는 6월 6일, 하루 동안 축
구, 배구, 족구, 육상, 테니스, 탁구, 피구, 게이트볼 등의 종목에
대해 읍면대항으로 치러진다. 
위원회 관계자는“이번 문화제가 군민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
는 축제가 아닌 즐기는 향토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며“양양정
명 6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성을 부각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
취시키는 한편 한마당 잔치를 통해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
역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의 많은 인기속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노래자랑은 6월
4일 오후 8시부터 남대천 둔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강원일보 2015.05.28. 이경웅 기자]

[양양]현산문화제 열기 후끈

【양양】양양군민의 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준비
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6월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현산문화제는 개최를 1주일 앞두고
읍·면에서는 체육종목 출전 선수들이 별도의 훈련을, 읍·면별
추진위원회에서는 종목별로 분담해 훈련선수 위문을 실시하는
등 벌써부터 문화제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현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군체육회가 주관하
는 제37회 현산문화제는 3·1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
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

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양양 고유의 민속축제다.
올해 축제에서는 록밴드·평양예술단 공연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CNBnews 2015.05.28. 최성락 기자]

양양군, 현산문화제 준비 '만전'

양양군은 양양군민의 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를
올해는 지난해(6월19일~21일)보다 2주가량 이른 다음 달 4일부
터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산문화제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원
활한 진행을 위해 마무리 점검을 추진 중이다. 
또 군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산문화제를 위해 읍면에서는 체
육 종목 출전 선수들이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읍면별 추
진 위원회에서는 종목별로 분담해 훈련 선수 위문을 실시하는 등
벌써부터 문화제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산문화제 위원회(위원장 김택철)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
양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7회 현산문화제는 3·1독립만세 정
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양양
군 고유의 민속축제다.
특히 군은 올해는 현충일과 겹쳐 치러지는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알차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군부대 및
지역사회단체의 시가행진, 록 밴드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불꽃
놀이, 농악 공연, 민속놀이 등 민속 고유의 놀이와 문화공연 등
의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체육대회는 다음 달 6일, 하루 동안 축구, 배구, 족
구, 육상, 테니스, 탁구, 피구, 게이트볼 등의 종목에 대해 읍면대
항으로 치러진다. 
한편 군민의 큰 인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군민노래자랑은 내달
4일 오후 8시부터 남대천 둔치에서 펼쳐진다. 
특히 군은 현산문화제의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해 종목별로 담당
급 1명씩 전담 지정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행사장 주변을
정비하고 임시상가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
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읍면별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군민
화합의 장인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수송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제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문화제가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는 축제가 아닌 즐기는 향토문화 축제가 되길 바란다.
"며 "양양정명 6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성을 부각해 군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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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심을 고취시키고 한마당 잔치를 통해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역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5.06.02. 최훈 기자]

양양 현산문화제 4일 개막

양양군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37회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남대천 둔치 일대에서 개최된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택철)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
과 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시가행진, 락밴드·평양예
술단 공연, 농악 등 민속고유의 놀이와 문화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현산문화제와 함께 열리는 군민체육대회는 6일 하룻동안 축
구, 배구, 족구, 육상, 테니스, 탁구, 피구, 게이트볼 등의 종목을
읍·면 대항으로 경연을 벌인다.
이와함께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는‘오색케이블카 유치기원 제
16회 양양군민 한마음달리기대회’가 현산문화제 다음날인 7일
오전 9시 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돼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강원일보 2015.06.06. 이경웅 기자]

[양양]충절의 고장서 막 올린 현산문화제
오늘 양양 군민체육대회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및 제47회 군민체육대회가 5일 남대천
둔치에서 개막식을 갖고 막이 오른 가운데 양양군민 문화상 시상
식을 가졌다.
【양양】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및 제47회 군민체육대회가 5일 남

대천 둔치에서 개막식을 갖고 막이 올랐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
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현산문화제는 식전행사
로 기미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려 충절의 고장임을 재확인하고
개막식을 시작으로 탁장사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특공무술,
읍·면별 민속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 장군 굿, 추성판소리, 상평초교 기악합주, 초청가수 공연과 농
악경연, 청소년 국악사물놀이경연, 한시 백일장 등 전통문화 경
연이 열리고, 전시회와 시낭송회·휘호대회 등이 열렸다.
6일에는 제47회 군민체육대회와 군민건강달리기대회가 열리며
축제 기간 내내 전통민속체험장 운영과 농·특산물 전시회, 향토
음식 체험, 미천골자연휴양림 체험, 아나바다장터, 마음나누기 행
복더하기 등이 마련된다.
특히 7일에는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도 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가 열린다

[강원일보 2015.06.08.]

[포토뉴스]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양양군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제5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
창대회가 7일 문화복지회관에서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이 참
가한 가운데 열렸다.

[설악신문 2015.06.15. 김주현 기자]

제5회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
설악초교,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

양양문화원이 지난 7일 제37회 현산문화제를 기념해 개최한 제5



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서 일반부 영월팀과 학생
부 속초 설악초교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부와 학생부 등 도내 25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일반
부는 홍원도 씨 등 6명이 한조를 이룬 영월팀이‘뗏목아리랑’을
구성지게 불러 최우수상을, 속초아리랑보존회와 고성아리랑보존
회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10개팀이 입상했다. 
학생부에서는‘서낭 굿소리 심어주게 메어나 주게 타작소리’를
부른 설악초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부터 강원도 대회로 격상돼 열리고 있는 동구리 전
통민요 경창대회는 대회 규모가 확대되고 소리 수준도 높아져 전
국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은“양양의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
회가 전국 대회로 격상되도록 수준 높은 대회로 이끌어 나가겠
다”고 말했다. 

학생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설악초교 학생들이 우리소리를
구성지게 부르고 있다.   

[Break뉴스 2015.11.03. 강대업 기자]

[공모] 양양 정명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2016년, ‘양양’명칭으로 불려진 600주년

▲ 양양군청 ⓒ 브레이크뉴스강원 강대업 기자
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 
2016년은 도시가‘양양’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진 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군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
응모 내용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의 자
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양양의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기타 양양
을 빛낼 수 있는 내용 등이며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11.2~20일까지 응모 신청을 받으며 1인 1건에 한정 신청이 가능
하다. 응모 방법은 신청서를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
아,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
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입상자는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인에게는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을 지
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양양 600주년을 맞아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
간, 기념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등 양양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양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로 알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
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가 마련
되면‘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원신문 2105.11.03. 황미정 기자]

양양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양양을 빛낼 수 있는 내용등으로 20자 이내 표현

【양양=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 
2016년 양양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불려진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양양군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응모내용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의 자
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양양의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기타 양양
을 빛낼 수 있는 내용 등이며,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
면 된다. 
응모기간은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며, 1인 1건에 한정하여 신청
이 가능하다. 응모신청서를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원 사
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입상자는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인에게는 전통시장

182 제27호 양양문화



183제27호 양양문화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작품은 미발표된 창작품
이어야 하며, 타인의 작품을 표절했을 시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군은 양양 600주년을 맞아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
간, 기념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등 양양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양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로 알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
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2015.11.03. 이종건 기자]

양양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양양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양양군이 양양 명칭 사용 600주년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
상으로 기념 슬로건을 공모한다.
3일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은 조선 태종 16년(1416년)부터 사용
해온 지역명으로 내년이 명칭 사용 6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이를 기념하는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
슬로건은 양양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
하며 양양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20자 이내로 함축
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1인 1건만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문
화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yangyang033@kccf.or.kr) 또
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표절 시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대상(1명)에는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이 지급된다.
문의는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033-670-2728)으
로 하면 된다.

[뉴스1 2015.11.03. 윤창완 기자]

양양군,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20일까
지 접수

강원 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해인 2016년은 '양양'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된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군은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
슬로건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의 자긍
심을 고취하는 내용, 양양의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등을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1인당 1건을 신청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자는 응모신청서를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내
려받아,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
문화원 사무실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대상 1인에게는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을 지급된다. 응모작품은
미발표된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작품을 표절했을 때에는 당
선이 취소된다.
입상자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양양 600주년을 맞아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
간, 기념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등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NB저널 2015.11.04. 최성락 기자]

양양군, 정명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2016년, 양양명칭불린지600주년되는해 "

양양이라는 명칭으로 불린지 내년이면 600주년이 되는 해다. 이
에 양양군이 내년에 맞는 정명 60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을 공
모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슬로건의 내용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
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양양의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기타
양양을 빛낼 수 있는 내용 등이며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
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1인 1건으로 한정한다.
응모는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
(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양양 600주년을 맞아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
간, 기념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등 양양의 정체성을 확립해 양
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로 알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
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15.11.04. 최훈 기자]

양양군 정명 600주년 슬로건 공모
20일까지 접수

양양군이 내년 양양군 정명 600주년을 앞두고 슬로건을 공모한
다.



슬로건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
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지역발전 및 비전 제시,지역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
다.
응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신청서를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
양문화원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양양군은 정명 600주년을 맞아 조례를 통해 기념사업 추
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간,기념공원
조성,조형물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일보 2015.11.04. 박기용 기자]

[양양]양양600년 슬로건 공모

【양양】양양군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양양600년 슬로건을 공모한다.
2016년은 양양 명칭을 쓴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군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
치를 부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슬로건을 20일까지 공모한다.
양양문화원에서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접수하며 20자 이내로 표
현해야 하며 대상 1인에게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할 예
정이다. 

[설악신문 2015.11.09. 김주현 기자]

양양군‘정명 600주년’슬로건 공모

이달말까지 문화원서 접수 비전 제시·자긍심 고취 등
양양군이 내년 정명 600주년을 앞두고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슬로건을 공모한다. 
응모내용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 제시 △양양인의 자긍심 고취
△양양의 가치 부각 △기타 양양을 빛낼 수 있는 내용이며, 20
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1인 1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양
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는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
며, 대상 1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예
정이다.  

[강원일보 2105.11.14. 최영재 기자]

윤천금·김경남 듀엣앨범 `친구' 오늘 양양문화
복지회관 콘서트
영월 출신 가수 윤천금이 김경남과 함께 듀엣 앨범 `친구'를 발표
했다.
타이틀곡 `친구'는 늦가을 날씨와 어울리는 감미로운 곡으로 외롭
고 힘들 때 해묵은 슬픈 일들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벗이 되자는
내용이다. 두 가수는 14일 오후 7시 양양문화원 주최로 양양문화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를 통해 새 앨범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현용 웃음치료사가 진행을
맡고 윤천금 김경남 외에도 가수 김순남과 양양600합창단, 통기
타 해당화울림 등이 출연한다.
한편 `천사같은 아내'와 `연가' 등으로 인기를 얻은 윤천금은 강릉
시 초당동에 한식당 `초당 수라간'을 개업해 운영중이다.

184 제27호 양양문화



지난 한해에도 문화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해를

잘 마무리할수있음에감사합니다.

2016년은 우리 양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지 600주년이

되는해로우리군민모두가역사에관한정체성과자긍심을느낄

수있는아주뜻깊은해로이와관련된여러사업이추진될것입

니다.

또한 문화원의 여러 사업 중 향토사 연구소의 연구 활동으로

“6.25한국전쟁시기 양양군의 군정통치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많은 군민들의 증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자료가될것입니다.

해마다“襄陽文化“의 내용을 알차게 편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항상미흡함을느끼게됩니다.    

새해에도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12월어느겨울아침에. . . .

襄陽文化院事務局長 金光泳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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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8경
※ 사진제공 : 제8기 어르신문화학교 사진반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남대천은 오대산,

구룡령, 오색령에서

발원하여 서쪽에서

약 70Km 하상을

따라 동해로흘러가는

청정수역이며 4~5월

이면황어, 7~8월에는

은어, 10~11월에는

연어가 소상하는 회기

본능의 “어머니의

강”이다. 

연어들의고향, 남대천1경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

(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며

공룡릉, 화채릉 등

주요 능선의 출발점

으로내설악과외설악의

분기점이다. 주로

눈잦나무 군락지이며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태고의웅비를간직한, 대청봉2경

영동과 영서를 44번

국도로 잇는 오색령

(920m)은 남설악

쪽으로 오색약수,

만경대, 선녀탕, 만물상,

옥녀폭포의 남설악과

십이선녀탕, 옥녀탕,

봉정암 방향의 외설

악을 함께 아우르는

아름답고 험준한 령

이다. 

자연도함께쉬어가는신비로운, 오색령3경

암반석이 5색을 띄며

오색석사의 한 나무

에서 5색의 꽃이

핀다하여 붙혀진

이름이다. 오색령에서

발원한 맑은 물과

비경은 금강산을 옮겨

놓은듯장관이며가을

단풍이백미이다. 

시원한폭포와가을단풍이아름다운, 오색주전골4경

조선의 개국 공신이

었던 하륜과 조준이

한때은거했던곳으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안에 우뚝 솟은

기암절벽 위 노송

사이에 육각정자가

있으며 천년송 일출의

명소이다. (양양군

명승제68호) 

하륜과조준의발자취를느낄수있는, 하조대5경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인구리 해변의

죽도섬 위에 세워진

정자이다. 송죽이

사계절 울창하여

옛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찾던명소이다.

파도소리와죽향이가득한, 죽도정6경

현남면 남애리에 위치

하며강원도 3대미항

중 하나이다. 한 때

386세대의 흉금을

울린 영화“고래사냥”

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새벽 항구에 입항

하는 싱싱한 생선을

값싸게먹을수있다. 

강원도의베네치아, 남애항7경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하며

송강정철(1536~1593)

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8경 중에 으뜸

이며 동해안 일출의

명소이다. (강원유형

문화제 제48호, 양양

군명승제27호) 

일출이아름다운, 의상대8경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강원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타

양양군 노인복지관

양양시니어클럽

무산지역아동센타

의상도서관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대한불교조계종낙산사
주지도후외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033)672-2447~8 www.naksan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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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 태종 16년(1416) 8월 10일 己巳

양양 600년의꿈
천년의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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